
에드몬톤 한인사회에서 통

상 문화회관으로 불리우는 세

종문화회관(영어 이름 South

Edmonton Se Jong Multi-

cultural Centre)이 지난 28일

(토) 개관 기념식을 갖고 공

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개관 기

념식에는 에드몬톤 한인, 맨

델 시장, 주의원, 시의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송선준씨 사회로 열린 기념

식은 배학순 세종문화회관 이

사장의 인사말과 맨델 시장의

축사, 내외 귀빈들이 테이프

를 끊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이

공식적으로 개관 되었음을 선

포했다. 

(8면에서 계속)오충근기자

넨시 시장이 이번엔 재임기

간 인상한 세금 폭을 놓고, 시

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셈법을

들고 나와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는 작년 13%, 2011

년 10.4%의 두 자릿수 재산

세 인상을 포함해 넨시 시장

재임 3년간 총 31.3%의 세금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넨시 시장은 “캘거

리시와 주정부 세금 인상은

11%에 불과하다. 캘거리시만

놓고 계산해도 지난 3년간

18%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인상된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

한 레크리에이션 센터, 보도

블록 개선, 도서관 건축 등에

사 용 되 었 다 .”라 고  말 해

31.3% 인상폭은 잘못된 계산

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3면에서 계속)서덕수 기자

올 가을 새 학기를 시작한

마운트 로얄 대학교 학생들이

꽉 찬 강의실에 끼어 앉아 수

업을 듣거나, 혹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

고 있다. 

일정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의 수가 제공되는 수업의

수용 가능 인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마운트 로얄 대학교는 주정

부가 약속했던 보조금을 10%

가까이 삭감하자, 가을 수강

신청을 6주간 연기시키며 대

책 간구에 나선 바 있다. 그리

고 몇몇 교수들은 수강 신청

을 연기한 것이 수강을 원하

는 학생들의 수와 그에 상응

하는 직원 수를 예측하는 시

간을 줄여 결국 이러한  현상

을 만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리고 지도 교수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

의 졸업이 늦어지게 될 것으

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6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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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의 인구가 4백만을

넘어섰다. 앨버타의 경제 성

장이 캐나다의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인구들을

불러들인 덕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앨버

타 인구는 지난 7월 1일부로

4,025,074명이며, 연간 증가

율은 3.5%로 지난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이다.

7월을 기준으로 12개월간,

캐나다의 다른 주와 해외에서

앨버타로 이주한 이들은 각각

52,677명과 52,551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사망자의 수

에 비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

가 31,107명 더 많았다.

앨버타 주정부의 책임 경제

학자 케이트 화이트는 이러한

인구 급증을 앨버타의 에너지

산업 여파로만 볼 수는 없다

면서, 캐나다 많은 다른 주들

의 경제가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상대적으로 앨버타의 경

제가 우월성을 보이기 때문이

라고 전했다. 

(5면에서 계속)박연희기자

앨버타 인구 급증, 4백만 시대

전국과 해외 이주자로 큰 증가율 보여

지난 8월 모든 교수와 보조

원들에게 자발적 바이아웃을

제안하고 나섰던 앨버타 대학

교가 121명 교원들의 바이아

웃 결정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며 더 많은 인원 감축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바이아웃 제

안을 수락한 직원들은 최대 1

년 치 연봉을 받고, 내년 6월

부터 앨버타 대학교를 떠나게

된다.

이 같은 제안은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3년 계획을 2년

을 축소시키고 향후 2년간

56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이

겠다는 앨버타 대학교의 계획

에 의한 것이다. 

교무처장 Martin Fergu-

son-Pell은 4,500여명의 교

원들 중 현재 121명이 제안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1700

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었다.

(6면에서 계속)

박연희 기자

앨버타 대학교 교직원 감축 이어져

이날 행사에 문화회관 임원들과 주요 외빈들이 함께 개관기념 테잎

커팅식을 갖고 있다. 맨 오른쪽에는 만델 에드몬톤 시장.

그리즐리 곰의 등산로

이용실태 파악한다

8개의 동작 인식 카메라 설치돼

넨시 시장 재임 기간, 세금 인상폭은? 
예산 부족으로 정리 해고 이어질 수도

캘거리 시의원 후보 12명, 현재 사는 곳과 출마 지역 달라

레이크 루이스 근처 모레인

레이크의 등산로에 최근 8개

의 동작 인식 카메라가 설치

됐다. 이는 그리즐리 곰과 사

람의 등산로 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카메라를 설치한 박사과정

의 Sarah Elmeligi는 카메라

외에도 등산객들에게 설문 조

사를 통해 곰의 서식 지역에

들어가기 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

이다.(4면에서 계속) 

에드몬톤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성대히 열려 

31.3% 인상, 넨시 시장 “아니다. 18%에 불과하다.”

2013년 선거의 특이한 점

은 총 시의원 호부 49명 중에

12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 입후

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간

의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

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살

지 않으면서 지역의 관심사나

요구사항을 제대로 시의회에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현재 이스트 빌리지에 살면

서 Ward 2지역에 출마한 숀

리플리 후보는 “조만간 다운

타운을 벗어나 출마한 지역으

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면서 자신이 대학생일때 부터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이유를 밝

혔다. 

(3면에서 계속)

서덕수 기자

후보들, 불리한 여건에도 도전 가치 충분해 





캘거리에 새로운 투표소가

등장한다. 캘거리 선관위는

LRT주변에 이동 버스 투표소

를 설치해 시민들이 10월 21

일 선거 당일에 앞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다. 

시범 운영으로 시행되는 버

스 투표소는 10월 9일과 11

일, 그리고 15일과 16일에 걸

쳐 LRT주변에 주차해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권자는 반드시 캘

거리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정부가 발행한 신

분증을 소지하고 최소 6개월

앨버타에 거주했다는 선서를

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7년

개정된 규정 때문에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의 유효성을 인

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투표

당일 타 도시 등 외지에 있었

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표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나 차

량이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

는 시민들이 투표소에 접근하

기 쉽도록 버스 투표소를 운

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버스 투표소와는 별도로 시

내 곳곳에 선거일에 앞서 투

표할 수 있는 장소도 운영된

다 . 보 다  자 세 한  사 항 은

www.calgary.ca/election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캘거리, 버스 투표소 선보여

캘거리 다운타운 중심지를

두고 후보들의 격전이 벌어지

고 있다. 바로 남쪽으로는 차

이나 타운과 이스트 빌리지,

북쪽으로는 써니사이드, 달하

우지, 캠브리안 하이츠 지역

을 선거구로 하는 Ward 7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10년 선거에서 현Druh

Farrell 시의원이 라이벌 케빈

테일러를 1,252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4선에 당선된

곳이다. 그러나, 이번 2013년

선거도 그녀에게는 만만치 않

을 전망이다. 바로 케빈 테일

러가 지난 3년간 선거를 위해

밑바닥부터 민심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항상 접전이 벌이지는 이 지

역은 현재Druh Farrell 시의

원이 터줏대감이다. 패럴 의

원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피스 브리지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Dump Druh” 라

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선된바 있다. 

또한, 당시 패럴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케빈 테일러

후보가 지난 3년간 와신상담

텃밭을 일구어온 곳이어서 이

번 대결 또한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케빈 테일러 후보는 “ 나는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한 번

도 멈춘 적이 없다면서 시의

회 회의마다 참석해 누구보다

캘거리와 이 지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어 이번에는 승리

할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

다.  

패럴 후보에 대해서도 “그

녀가 캘거리에 공헌한 점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 납세자들을 대표하는

일에 무관심했다.” 며 포문

을 열었다. 

이에 대해 패럴 후보는 케빈

테일러 후보가 대형 건설업체

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역공에 나섰다. 

케빈 테일러 후보는 바로

Shane Homes의 회장 칼 웬

질이 주장하는  “Business

friendly”  후보 중의 한 명이

기 때문이다.  패럴 후보는 이

런 점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

녀는 “주민들은  어느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패럴 후보는 넨시 시장과 같

이 개발업자들과는 거리를 두

고 있고, 케빈 테일러 후보는

건설업체들의 지지를 받는 양

상이어서 대리전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또한 이 선거구

의 관전 거리이다. 

이 뿐만 아니라 패럴 후보는

또 다른 2명의 후보들로부터

도 도전을 받고 있다. 과연 이

격전지에서 살아 남을 후보는

누구인지 10월 21일 결정된

다. 

(서덕수 기자)

Ward 7, 또 다시 격전지로 부상

(1면에 이어서 계속)

사실 지역구 출신이 아닌 경

우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개

시부터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싸워야 한다. 이미 현역 지역

구 후보들은 이를 상대방의

약점으로 물고 늘어지기 시작

했다.   

Ward 2 지역에 3번째 도전

장을 내고 당선을 노리고 있

는Joe Magliocca씨는 “주민

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며 주

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람을 원한다.” 라며

외지 사람들의 출마에 대해

의아해 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온 고드

로위 의원이 은퇴하면서 타

지역 출마자들이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지역

은 라이도 파크에 살면서

Ward 11에 출마한 제임즈 맥

심 후보,  에지몬트에 살면서

Ward 2 지역구에 출마한  테

리 왕 후보도 마찬가지 경우

이다. 

반면 인접 지역구가 아닌 먼

거리에 떨어진 지역구에 출마

한 후보들도 있다. Ward 5의

현역 의원인 레이 존스 씨도

아스펜 우드 출신의 후보와

겨루고 있으며 Ward 9의

Gian-Carlo Carra 후보 또한

SW 안쪽의 밀라이즈 출신의

후보Jordan Katz와 NW 샌드

스톤 출신의Richard Wilkie

호부의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을 받는 입장인 현역 의

원들의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

미 지역구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특

히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출신 후보들의 공세

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

신 지역이 아닌 곳에 출마한

후보들은 현재의 지역출신 의

원들이 제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

민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하는 후보들에게 표를 줄 것

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지금

까지 알려진 얼굴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

사를 끌어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이들의 도전이 어떤 결

과를 가져올지 이번 선거를

관전하는 하나의 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덕수 기자)

캘거리 시의원 후보 12명, 현재 사는 곳과 출마 지역 달라

후보들, 불리한 여건에도 도전 가치 충분해 

(1면에 이어서 계속)

그러나, 넨시 시장의 이 같

은 계산은 시가 다음 년도 재

산세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mill rate (주택의 자

산가치 1,000달러 당 내야 하

는 세금 기준)를 사용한 것으

로 알려져 전문가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넨시 시장이 첫 재임기간 동

안 너무 많은 세금을 거뒀다

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일

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금

계산법을 들고 나와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

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헤닉 씨

와 안드레 샤봇 의원은 “넨

시 시장의 셈법이 참 구차하

다면서 시의회에서 세금인상

을 결정할 때 mill rate를 기준

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누

구보다 잘 알면서 민심 이반

을 두려워해 엉뚱한 셈법을

들고 나왔다.” 라고 강력하

게 비난했다. 

또 다른 실수는 넨시 시장이

들고 나온 mill rate조차 2013

년과 2011년 두 해만을 비교

한 것으로 3년을 모두 고려했

을 때 21%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캘거리의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

했을 때 이 mill rate는 큰 폭

으로 떨어졌다. 넨시 시장의

논리라면 캘거리 시가 시민들

을 위해 세금을 반이나 줄였

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세금 인상폭 논란에 시

의회 재무위원회 부의장을 역

임한 고드 로위 시의원은

“넨시 시장이 들고 나온 기

준을 시의회에서 한 번도 사

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

넨시 시장을 궁지에 빠트렸

다. 

그는 또한 30%인상폭을 주

장하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반

박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은 결국 주정부와 캘거리시에

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혼합한

것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캘거리시

의 재산세는 16.7% 인상되었

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덕수 기자)

“Vote Bus Pilot Project”, 투표 독려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넨시 시장과 개발업체 지지 후보의 대리전 양상
(사

진
 : 

캘
거

리
 헤

럴
드

) 

넨시 시장 재임 기간, 세금 인상폭은? 

(사진 : 캘거리 선) 

31.3% 인상, 넨시 시장 “아니다. 18%에 불과하다.”



▣ 의회 예산안 

처리 시한 넘겨

1995년에 이어 미 연방정

부가 다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해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폐쇄

되는 것은 의회의 내년 예산

안 처리 시한인 9월30일까지

상원 하원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아 예산안 통과가 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3년째 마지막 순간에

예산안이 통과되어 연방정부

폐쇄 직전까지 갔지만 이번에

는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

하고 상원, 하원이 예산안 타

결에 실패했다. 또 다시 연방

정부 폐쇄까지 간 이번 사태

는 지난 3년간 보아 왔듯 민

주, 공화 양당의 심화되는 대

립, 정부 지출에 대한 타협의

지 약화, 양당이 벌이는 벼랑

끝 전술이 빗어낸 사태다. 

이번에 예산안 타결에 실패

한  원 인 은  오 바 마  캐 어

(Obama Health Care)라 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

이다. 

▣ 상원과 하원의 갈등

오하이오주 출신의 죤 보너

(John Boehner) 하원의장은

9월29일 상원에 하원이 통과

시킨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

했다. 그러나 상원은 거부하

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오바

마 캐어의 시행을 일년 유예

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과 의

료장비 부과세를 무효로 하는

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

을 보이면서 예산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 폐쇄를 피하는 가장 쉽

고 확실한 시나리오는 하원에

서 상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오바마 캐어를 놓고 벌이는

충돌을 피하고 대치국면을 피

하고자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합세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죤 보

너 의장의 정치적 입지를 약

화시킬 것이라는 게 정계 관

측통들의 견해다. 죤 보너 의

장은 공화당 지지가 정치적

자산인데 공화당 지지가 공화

당 내 보수파들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파들은

보너 회장에게 오바마와 정책

대결에서 좀더 호전적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

른 공화당원들도 공화당내 가

장 보수적 집단이 현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

령도 공화당 요구를 자꾸 들

어주면 앞으로 매번 재정안과

관련해 마감 시한에 쫓겨 공

화당 요구가 점점 거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런 민주당의 인식도 벼랑 끝

대치국면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공화

당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

았고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제의를 거부했다. 민주당 상

원 원내 대표는  “문제를 해

결하고 싶으나 이마에 총이

겨누어진 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의 상원은 민

주당이 다수당이고 하원은 공

화당이 다수당으로 상원은 하

원을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연방 정부 폐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예산

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

부는 의회가 다시 자금을 지

원할 때까지 잠정 폐쇄에 들

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발

표했다. 정부가 폐쇄되면 어

떤 일이 생길까?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방

정부기관에 대해 9월30일 자

정을 기해 정부 폐쇄에 대비

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지

시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은 연방 공무원

중 80만명-120만명이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

가 안보, 우편물 배달, 항공 교

통 통제, 법 집행 등 필수 공공

서비스는 계속되어 이번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정부 폐쇄로 영향을 받

는 부분은 국립공원, 박물관,

파산법원, 국세청 등이다. 중

소기업에 대출업무도 중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폐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경제가 될 것이다. 우

선 세계 증권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해 유럽 아

시아 증권시장이 하향세를 보

였다. 

그러나 미국 증권시장은 일

시적 하락 현상을 보이다 다

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것

은 시장이 정부 폐쇄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분석업체인 HIS

글로벌 인사이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방정부 폐쇄로

일일 생산손실액이 3억불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폐쇄기간이 일주일 지속

되면 4분기 국내총생산이

0.2% 감소하고 1995년처럼

21일 폐쇄하면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4

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 2.2%

에서 1.7%로 내려 앉는다는

의미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ORC

인터내셔널이 전국 성인 800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서는 이번 정부 폐쇄가 공화

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를 기록했다. 반면 오바

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 양비론을 주장

한 사람은 13%에 달했다. 

워싱톤 포스트와 ABC 뉴스

공동조사에서도 오바마 지지

율이 41%, 공화당 지지율은

26%를 나타냈다. 

17년 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1995년 12월15일

부터 1996년 1월6일까지 22

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 미 연방정부 폐쇄가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미 연방정부 폐쇄로 캐

나다가 받게 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일 경제권에 있는 캐나다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국경 입, 출국 관련 업무,

통관통상 업무, 여권 비자 발

급 등인데 여권과 비자발급

등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이

어진다. 

무역과 통관업무도 필수업

무로 지정되어 별 영향을 받

지 않는다. 국경 출입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

필수업무에 해당되어 정부 폐

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영향을

받는다. 요세미티, 엘로우스

톤 등 전국 401개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기 때문에 국립공

원 방문 계획이 있는 여행객

들은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이다. 박물관 출입이나 자유

여신상 관람도 폐쇄기간 중에

는 관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정부나 관공서에

납품, 입찰도 중지되므로 이

분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국세청 업무

가 중단되므로 납세 서비스가

중단되고 국세청 감사도 중단

된다. 

미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캐

나다 국적이나 한국 국적 소

지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신

원증명 프로그램(E-verify

program)운영이 중단되기 때

문이다. 즉 미국 기업의 외국

인 취업이 정부 폐쇄와 함께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경제

가 될 것이다. 정부 폐쇄가 장

기화 되어 10월15일로 예정

된 국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

에 영향을 줄 경우 미국 경제

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캐나

다 경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국가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 되지 못하면 채무 불이

행(디폴트) 상태가 되고 이렇

게 된다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미국 국채 금

리가 상승한다면 캐나다 경제

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폐쇄

보다 10월15일의 국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폐쇄에

도 달러화는 일시 상승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10월15일까지 달러화

는 하락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충근의 기자수첩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돌입한 1일, 업무가 중단된 한 연방정부 직원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회는 앞서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의 기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사진 : 로이터)

(1면에 이어서 계속) 

또한 등산로를 닫거나, 일정

숫자 이상 모여서 등산을 하

도록 하고, 곰이 서식하는 지

역에는 경고 사인을 붙이는

등 등산객들과 곰의 안전을

위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다. 

Elmeligis는 자신의 프로젝

트에 대해 “전체적인 아이디

어는 그리즐리 곰과 사람들에

게 모두 좋은 관리 옵션을 만

들어 내는 일”이라면서,

“사람들에게는 멋진 등산 기

회를 제공하면서도, 그리즐리

곰에게 필요한 장소에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

트는 캐나다 공원청과는 별도

로 진행되지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야생생물 관리자들에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년 전 그 수가 뚜렷이 감소

하여, 앨버타 주의 멸종 위기

종으로 등록된 그리즐리 곰은

앨버타 전역에 걸쳐 1980년

대에는 약 1,200가 서식했으

나, 현재는 약 700마리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밴프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그리즐

리 곰은 대략 60~65마리 정
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연희 기자)

그리즐리 곰의 등산로 이용실태 파악한다

8개의 동작 인식 카메라 설치돼



지난 9월 초 성인 캐나다인

6,559명을 대상으로 각 주의

수상들에게 대한 인기도를 조

사한 결과 앨버타의 앨리슨

레드포드 주수상은 34%의 지

지도를 얻어 중간 성적을 기

록했다. 

사스카치완의 브래드 월 주

수상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어의

케이시 던더데일 주수상이

20%의 지지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니토바의 그렉 셀링어, 뉴

브런즈윅의 데이비드 앨워드,

그리고 노바 스코샤의 대럴

덱스터 수상들도 각각 25%,

27%, 28% 지지율을 획득해

별반 차이없이 주민들에게 별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스카치완의 월 주수상의

뒤를 이어 B.C.주의 크리스티

클락 주수상이 44%의 지지로

두 번째로 인기가 높았다. 

최근 열차사고와 논란을 일

었던 Charter 문제로 지지율

이 떨어졌던 퀘백주의 폴린

마리오 수상은 39%로 반등했

으며 온타리오의 케이틀린 와

인 주수상 또한 39%를 기록

했다. (서덕수 기자)

주수상 인기순위, 레드포드 주수상은 중간
에 드 몬 톤  리 버 뷰

(Riverview)지역 보수당 연

합회에서 이번 에드몬톤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3인의 후보

를 위해 기금 조성 파티를 계

획했다 취소하는 일이 생겼

다. 티켓 한 장에 150불을 파

는 디너 파티로 이날 모인 기

금은 3인의 입후보자에게 전

달될 계획이었다.

기금 조성 파티가 무산된 이

유는 사회자로 내정 되었던

시정 담당 장관(Municipal

Affair minister)이 사회자를

맡지 않겠다고 물러서고 시장

입후보자 두 명이 불참을 통

보해왔기 때문이다. 

10월9일 열릴 디너 파티의

주제는 “신임 시장이 앨버타

보수당과 어떻게 지낼 것인

가?”로 정해졌고 사회는 시

정 담당장관 더그 그리피스와

리버뷰 지역 주 의원 스티브

영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디너 파티가 단

순한 기금 조성 파티가 아니

라 3명의 시장 입후보자에게

질문이 주어지고 질문에 따라

즉석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

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안  Don Iveson과  Karen

Leibovici가 지난 목요일 참석

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 Don

Iveson은 “기금 조성 파티인

지 성격이 불분명해 참석을

취 소 한 다 ”고  발 표 했 다 .

Karen Leibovici는 “상대가

참석한다고 해서 나도 참석하

려 했는데 참석 안 하겠다.”

고 참석 의사를 철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반

대 여론이 빗발치듯 쏟아졌

다. 와일드 로즈당은 “새로

시장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당에 충성할 것인가를 묻

는 것과 같다”고 비판의 날

을 세웠다. 

와일드 로즈 당수 다니엘 스

미스(사진)는 “내가 내 선거

구에서 모금 디너파티 하면서

그 지역 시장 입후보자들 불

러다 돈 모아 주면서 우리 당

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가? 보수당이

제 정신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포문을 열었

다. 

한편 모금 디너파티를 구상

했던 리버뷰 지역의 보수당

연합회 회장은“좋은 뜻으로

열려고 했던 모금파티였다.

모금파티를 하면 저명인사들

이 와 주기 바라는 것이 인지

상정 아닌가.”라며 모금 파

티 성격이 원래 의도와 달리

전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나

타냈다. (오충근 기자)

에드몬톤 시장선거, 기금 행사 논란

라이보비치 후보, 시민들 주머니 건드리지 마라

아이비슨 후보, 시 재정안정성 위해 필요한 일 해야  

새 시장 길들이기 의혹

카렌 라이보비치 후보(사진

왼쪽)가 돈 아이비슨 후보(사

진 오른쪽)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아이비슨 후보가 시민들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한

다.”며 세금 인상에 반대했

다. 

한편 돈 아이비슨 후보는 에

드몬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캘거리

넨시 시장과 함께 시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끌어 올 수 있

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겠

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

이비슨 후보는 보유세 인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

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아이비

슨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

해 “지난 몇 년 동안 넨시 시

장은 시 재원 마련을 위해

GST 1% 인상을 주장해 왔

다.” 며” 이것은 모든 시민

들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

다. 

지난 해 11월 주정부는 각

지자체가 인프라 시설의 구축

을 위해 자체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막았

다. 지난 해 10월 캘거리 넨시

시장은 GST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아이비

슨 후보의 GST 인상 계획을

아주 세련되지 못한 공약이라

고 비난했다. 고령의 노인층

과 저소득층에게 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GST같은 세금

에 손을 대는 것은 차라리 재

산세를 올리는 것보다 못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비슨 후보는 라이보비

치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나

는 GST 인상을 주장하지 않

았다. 라이보비치 후보가 지

지율에서 뒤진다고 아무 말이

나 내뱉고 있다.”며 자신 주

장은 적자폭이 커지는 에드몬

톤 시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

미라고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에드몬톤 시장 후보, 세금 문제 놓고 격돌

(사진: 에드몬톤 저널)

(사진: 캘거리 헤럴드)

앨버타 인구 급증, 4백만 시대
전국과 해외 이주자로 큰 증가율 보여

(1면에 이어서 계속)

실제로 앨버타가 2002-

2009년에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다른 지역

과 세계 다른 나라들 역시 대

개 건강한 재정 상태를 보였

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인

구 증가율은 앨버타에서 나타

나지 않았다.

올해 앨버타로 이주한 외국

인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비

영주권자로, 학생, 난민 신청

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를 이룬다. 

올 상반기에 앨버타로 이주

한 비영주권자 외국인들은

17,246명으로 지난 한 해 동

안 10,160명이었던 것에 비

해 크게 증가했다. 

(박연희 기자)

 앨버타 인구 변화

1906 - 185,200

1926 - 607,600

1946 - 803,330

1966 - 1,463,200

1986 - 2,365,830

2006 - 3,290,350

2011 - 3,645,255

2013 - 4,025,074(7월 기준)



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수령 문제로 시끌벅

적했던 캘거리가 마침내 주정

부가 각 지차제 공무원들의

홍수복구관련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캘거리 시는 홍수복구 관련

비노조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6백5십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30만 7천 달러가 최고

위직 디렉터들에게 지급된 것

으로 알려져 홍역을 치렀다.  

지난 주 수요일 덕 그리피스

장관이 “관리자급들의 시간

외 수당은 주정부의 재난구호

예산에서 보상해 줄 수가 없

다.”라고 밝히는 바람에 캘

거리 시는 당혹감에 쌓였으며

넨시 시장은 선거과정에 악재

로 작용할까 우려했다는 전언

이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Mu-

nicipal Affairs의 대변인이 목

요일 상황을 정리했다.  이미

주정부와 보상 계약이 존재하

고 서류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는 적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캘거리시 는 지난 2007년

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고위직

관리직급 공무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협약한바 있다고 주

정부가 밝혀 이번 홍수관련

시간외 수당 사태는 적접하게

지급되게 되었다. 

하이리버 또한 2012년 비

상사태시 디렉터와 공무원들

의 시간외 수당 지급을 주정

부와 협약을 맺어 시간외 수

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 

반면 레스브릿지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주간

의 휴가로 대체 보상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넨시 시장은 이번 고

위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문제가 불거지자 차기 시장에

당선되면 정책을 변경할 의사

를 표현한 바 있다. 

주정부, 홍수 관련 고위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

두 사람 악연 계속 이어지나?

캘거리 시, 2007년부터 주정부와 협약 맺어

(1면에 이어서 계속)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년

최대 1400만 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

다. 하지만 이 액수로는 현재

대학교가 직면해 있는 예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다. 

앨버타 대학교의 재정 상태

는 지난 봄 주정부가 보조금

을 8% 삭감한 이후 더 악화됐

다.

Ferguson-Pell은 학교 측

이 몇 주안에 부족한 4200만

~440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지만, 그 방법은

교직원들에 대한 비자발적인

고용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Ferguson-Pell은 정

확히 몇 명이 더 학교를 떠나

야 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

이다.

이 같은 교원 감축에 대해

앨버타 대학교 학생들은 우려

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회 부

회장 Dustin Chelen은 교원

감축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다면

서, 대학교측이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he-

len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대학교의 이 같은 결정을 이

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연희 기자)

앨버타 대학교, 

교직원 감축 이어져

넨시 시장이 선거 운동이 한

창인 가운데 주정부 그리피스

장관(사진)이 지난 주 한 발

언 때문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리피스 장관이 “주정부

는 각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

의 시간외 수당을 대신 지급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서 넨시 시장의 캘거리 고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에 대한 정당성 발언이 거짓

말이 될 뻔 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바로 다음

날 2007년부터 캘거리 시와

협약에 의해 비상사태와 관련

된 고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

제 없다고 해명했다. 

넨시 시장은 그리피스 장관

의 발언에 대해 “그는 장관

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정치

적인 수사로 캘거리의 정치지

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

는다.”며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넨시 시장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런 주정부

관료들의 발언은 자칫 영향력

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는 점 때문에 날카롭게 반응

하고 있다. 

넨시 시장이 발끈하자 그리

피스 장관의 언론 담당관은

“그리피스 장관의 발언은 그

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

이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다.”

라고 밝혔다. 

그리피스 장관과 넨시 시장

의 격돌은 이번 만이 아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넨시 시장

이 주정부가 캘거리 시를

“Farm Team”으로 여기고

있다고 포문을 열자 그리피스

장관이 “넨시 시장이 가을

선거를 위해 벌써 공작새처럼

꼬리를 부풀리고 있다.”라고

응대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

넨시 시장, 

그리피스 장관 발언에 발끈

앨버타 대학교 교무처장, Martin Ferguson-Pell. (사진 : 에드몬톤 저널)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예산 부족으로 정리 해고 이어질 수도

(1면에 이어서 계속)

마운트 로얄 대학교에서

27년간 강의를 해온 Lori

Williams 정치학 교수는 한

번도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수업이 붐비는 광경은 본 적

이 없었다면서, 정치학부에

서는 추가 학생을 강의에 끼

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마운트 로얄에 입학

한 Logan English 역시 불만

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nglish는  “수강을 원하는

모든 강의 마다 빈자리가 없

어 수강 신청이 불가능했

다”면서 홍보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언어학 수업을 들

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

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관리

부의 Phil Wasarba는 학생

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은 지

난 학기와 비교하여 단 3%

감소하였을 뿐이며, 이는 예

산 삭감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

였다. 

그리고 지난 30일, 마운트

로얄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

로, 2015-16학년도 입학생

은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받았

던 2012-13학년도에 비해

10% 감소된 7,678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5,000: 재외동포재단 • $3,500: TD Bank

• $3,000: Harvest Operations (한국석유공사) • $2,500: KAJATA (김태우)

• $2,000: 고려플라자, 외환은행, GS 건설, KOGAS (한국가스공사)

• $1,500: Country Hills Hyundai

• $1,000: 김덕선, 엄기준, 정성엽, 홍성효, 최국병 한인종합보험, 한인노인회,  크랜드 부동산, 

한인 장학회, 한인 라이온스 클럽

• $500: 밴쿠버 총영사관, 김호식, 김희성, 서병희, 심일섭, 조현주, 사물놀이 뿌리패   

• $300: 김민식(청야), 시눅검도클럽, 캘거리한인여성회, 캘거리한인천주교회

• $200: ATB Financial, 김창영, 아트클럽, 최현식, 캘거리한인기술자모임

• $100: 김덕수, 김문자, 이문규, 이순우, 이태영, 최창선, 한코리아

• $90: 이근홍

• 일시: 2013.10.25(금), 13:30pm~19:00pm : 순회영사활동

• 장소: 캘거리한인회관

• 처리업무:

ㅇ 각종 공증업무(인감위임장, 일반위임장, 운전면허 번역문, 호적 번역문 등)

* 공증 업무시 여권, 영주권 카드 (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반드시 지참 요망

ㅇ 전자여권 신청, 가족관계등록(출생, 혼인, 이혼신고서류), 국적상실신고, 병역 업무

ㅇ 재외국민등록부 교부 신청 시 반송우표 부착된 봉투 준비요망

ㅇ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 요망

ㅇ 당일 접수만 가능하며 여권발급은 처리(약 4~6주) 후 회송

ㅇ 준비서류

• 전자여권 신청 시 필요 서류

- 여권(사진부착면) 원본 및 사본

- 체류사증(PR카드 앞,뒷면 또는 비자) 원본 및 사본

- 6개월 이내 찍은 전자 여권용 사진 1매 (자세한 규격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 수수료 (현금 지참 요망) : 18세이상 C$53, 18세미만 C$45, 8세미만 C$33

- 우편수령희망 시, 반송봉투 비용 약 C$25 현금으로 준비 요망

※문의: 필요한 서류 등은 총영사관(전화번호: 604-681-9581)에 전화하시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

(can-vancouver.mofa.go.kr → 영사)에서 미리 확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 캘거리 한인회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주소는  www.calgarykorea.com입니다.

• $ 515 : 한우리 교회

• $ 500 : 캘거리영락교회

• $ 200 : 송석원, 이진종

• $ 50: 김용미, 손광옥

주소 : 7008 Farrell Road SE, Calgary, AB T2H 0T2    ☎ 403-216-4600

팩스 : 403-216-4600

◈ 2013 후원금 납부자 명단

◈ 캘거리 홍수 수재의연금

강경현, 강대욱, 강태준, 강박영, 강상설, 강옥자, 경규철,

구본영, 구정모, 구윤모, 고상희, 고재필, 공문규, 구월난,

권인형, 권순옥, 김강민, 김경숙, 김금재, 김도원, 김대경,

김덕선, 김덕수, 김동승, 김동제,  김민식(청야), 김민식

(CN드림), 김병석, 김복미, 김복남, 김복례, 김승혜, 김수근,

김수남, 김수엽, 김순옥, 김순우, 김성삼, 김성민, 김성태,

김영옥, 김옥분, 김용미, 김용섭, 김양자, 김재경, 김재린,

김종근, 김주송, 김준호, 김재현, 김지식, 김찬영, 김창열,

김창원, 김호경, 김효준, 김화선, 김환태, 김현수, 김형기,

김충기, 김희성, 노연대, 류재건, 마용관, 문경린, 문숙경,

문용일, 문정희, 문루시아, 민병기, 박건규, 박길재,  박두호,

박상남, 박용호, 박은현,  박은희, 박이규, 박익준, 박인숙,

박준돈, 박중혁, 박판기, 박현, 박형규, 박형우, 박찬중,

변철환, 백광식,  서병희, 서덕일, 서순복, 서정범, 서정욱,

서희영, 선정훈, 설옥희, 손광남, 손광옥, 송석원, 안길웅,

안영두, 안인숙, 안창석, 엄선주, 염승곤, 염정원, 양승우,

양정렬, 양창전, 오경호, 오세춘, 오영식, 오윤경, 유민주,

유정순, 유재근, 원수연, 유옥자, 유인숙, 유형준, 윤정옥,

이근홍, 이경자, 이경칠, 이기호, 이만수, 이민수, 이덕흥,

이병근, 이복영, 이봉우, 이상국, 이상순, 이상철, 이석원,

이석희, 이선자, 이숙희, 이순욱, 이시명, 이시영,  이영옥,

이영자, 이요셉, 이의숙, 이인재, 이장순, 이정주, 이재완,

이준엽, 이준용, 이태주, 이태영, 이하진, 이호순,  이효석,

이학철, 이희규, 임병문, 임석순, 임채현, 장순자, 전기보,

전아나, 전이순, 장봉숙, 장인숙,  정연옥, 정인화, 정도주,

정무일, 정명철, 정승사, 정영옥, 정영희, 정화용, 정중기,

조병준, 조원각,  조원도, 조원태, 조원희,  조용희, 조정훈,

조현주, 진애자, 차광준, 차태연, 차종숙, 천화자, 최광력,

최광엽, 최병기, 최병화, 최순옥,최영철,  최양숙, 최장주,

최정규, 최정식, 최정평, 최정혁, 최정희, 최준달,최재봉,

최재원,  최창선, 최현식, 하종목, 한상진, 한승숙, 한기화,

홍성효, 홍주영,  홍한숙, 함명숙, 황영만, 황의준, 함상훈,

함윤옥, 황남순, 황등일,황혜송,  황희현, 허영숙, 허환



캘거리 시의 세컨더리 스위

트 허가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렌트 수

요 급증으로 인해 시의 허가

를 받지 않고 지하를 개조해

렌트를 주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렌트 시장이 공급 부족에 빠

지자 집 주인들은 규정대로

집을 수리하지 않거나 불법적

으로 개조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규정대로 개조할 경우 비용

이 많이 드는 것도 불법적인

개조를 부추기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현행 규정상 적법한 개조를

신청할 경우 시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는 전체의 50%에

불과하며 허가를 득하거나 그

렇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자는

4,485달러의 거금을 들여야

한다. 

캘거리 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빌딩 퍼밋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현

재 전체 등록한 건수는 264건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캘거

리 시는 현재 캘거리 전체에

불법적인 개조를 통해 세컨더

리 스위트를 만들어 임대하고

있는 곳은 5만 곳이 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캘거리 시

도 전체 무허가 세컨더리 스

위트 렌트의 현황을 현실적으

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는 세

컨더리 스위트 개조가 늘어나

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

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피로

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창문크

기가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없

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

고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

는 상황이라고 한다. 

임차인들은 이런 불만 사항

들을 시의회에 신고할 수도

있다. 연간 약 1,000건의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

나,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에

서 다른 렌트를 찾기 힘든 임

차인들이 무조건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10월 선거 후 세컨더리 스

위트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

무허가 지하실 개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렌트 수요 급증이 원인, 안전문제 비상 

앨버타 양대 도시, 

“캐나다 경제는 우리가 이끈다.”

사스카툰, 리자이나는 향후 5년간 급성장 예상

캘거리 주택시장, 끈임 없는 상승세

평균 매매가, 454,352달러 기록

(1면에 이어서 계속)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구, 이

기철 씨 등 전임 이사장들도

참석해 같이 테이프를 끊었

다. 

기념식에 이어 2부 순서로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음악

회가 열려 한인들이 주도해서

세운 세종문화회관 개관을 기

념하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

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피아니

스트 샌드라 김, 성악가 안재

숙, 클로드 최의 기타 독주가

있었다.

기념식 하루 전인 금요일 오

후 7시에 세종문화회관 기금

마련 디너 파티(fundraising

party)가 열렸다. 기금 마련

행사에는 한 장에 100불씩 팔

린 티켓이 비싼 것 아니냐는

한인사회 중론이 있었으나 좌

석을 거의 채운 약 220명이

참여하는 성황속에서 진행되

었다.  

이날 기금 모금 디너 파티에

참석한 인원의 약 절반은 한

국인 나머지 절반은 비 한국

인으로 multicultural centre

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인종들이 참석했다. 

기금 모금 디너 파티의 사회

는 에드몬톤 출신 코메디언

Danny Hooper가 맡아 진행

했다. Danny Hooper는 경매

사회도 재치있게 진행해 많은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유도했

다. 

경매 후에는 에드몬톤 출신

피아니스트 샌드라 김의 피아

노 독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성악가 안재숙씨의 독창, 세

계적 음악인 클로드 최의 기

타 독주 순서가 있었다. 

이날 열린 기금 모금 디너

파티에 예상을 뛰어넘는 기금

이 모여 고무되는 분위기로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찾

아 주신 한인들과 관심 갖고

참가한 비 한인들에게 고마울

다름이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양한 문화를 전하는

첨병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오충근 기자)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밝힌 자료에 따르

면 캐나다 13개 대도시들 중

캘거리, 에드몬톤이 자원을

바탕으로 캐나다 경제를 이끌

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앨버타의 양대 도시 뒤를 이

어 사스카툰, 르자이나, 밴쿠

버가 캐나다 경제를 뒷받침하

고 있다. 

향 후  경 제  전 망 에 서 도

2014년부터 17년까지 앨버

타의 양대 도시 경제 성장률

은 3.1%로 예상되며 이 기간

에는 사스카툰과 르자이나가

각각 5.2%,5%로 급격한 성장

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

다. 

올 해 캘거리와 에드몬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3%,

4.2%로 나타나 에드몬톤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앨버타는 키스톤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는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 거 리 는  지 난  2011년

5.4%의 급성장 이후 2012년

4.2%로 주춤해지고 있으며

올 해는 3%대로 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로 지난 6월

100년만의 대홍수로 인한 경

제적 타격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그러나 홍수 복구과

정에서 나타나는 건설과 소매

분야의 성장으로 2014년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원을 바

탕으로한 서부 캐나다의 성장

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고

용, 투자를 유발해 선순환되

는 형국이어서 향후에도 자원

을 가진 주들, 앨버타, 사스카

치완, 뉴펀들랜드 등이 캐나

다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버타 양대 도시들의 급격

한 팽창에 따라 사회 인프라

수요 및 서비스의 수요 증가

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비가 향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9월에도 캘거리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CREB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19%가 상승한 1,923건

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평균

매매가는 454,352달러를 기

록해 8.3% 상승했으며 중간

가격 또한 40만 달러를 넘어

서 402,500달러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민

자를 포함해 급증하는 신규

인구 유입이 현재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으며 낮은 실업률

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캘거리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 이민자들의 유입

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온타리오, B.C.주 등

타 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한 달간 캘거리 주택 시

장에 등재된 건 수만 3,922건

으로 나타나 주택 상승세에

집을 팔기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

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

로 “재고 제로 상태”의 렌

트 시장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택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렌트 시장의 급속한 공급 부

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들인 사람들이 주택 구

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캘거리 주택 시장을 정

확하게 하는 표현으로 “경제

적 호황, 렌트 시장의 절대적

공급부족, 인구 급증”의 3가

지 요인으로 함축될 수 있겠

다. 

콘도 매매 또한 17%가 증

가 해  평 균  매 매  가 격 이

29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타운하우스는 18% 증가해 평

균 매매가 340,000달러를 기

록했다. (서덕수 기자)

에드몬톤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성대히 열려 

개관식에 이어 열린 기념축하공연에서 멋진 노래를 선보이고 있는 에드몬톤 여성합창단원 모습 

(사진 : 캘거리 선) 



FRANCHISE MOTEL
- ASKING : $14.7M
- 112 ROOM WITH SWIMMING POOL AND WATERSLIDE
LOCATED BOOMING TOWN

MONEY MAKING FRANCHISE MOTEL  
- ASKING : $11.9M
- REVENUE: $3,158,106 - 3 YEARS OLD
- LIMITED SERVICE - 85 ROOM
- LOCATED VERY BUSY CITY

WELL KNOWN  FRANCHISE MOTEL LOCATED BIG CITY
- ASKING : $8.79M
- REVENUE : $2,052,457 - NOI: $991,943
- YEAR BUILT : 2008 - 77 ROOM

FRANCHISE MOTEL IN CALGARY 
- ASKING : $7,990,000 
- VERY GOOD LOCATION WITH 68 ROOM WHICH HAS
BEEN TOTALLY RENOVATED IN 2012.

GREAT FRANCHISE MOTEL FOR SALE  
- ASKING : $7,565,000 - 89 ROOMS
- OPENED NOVEMBER 2008
- REVENUE : $1,638,376(10MONTH IN 2011)

FRANCHISE MOTEL   
- ASKING : $7.49M
- 4 YEARS OLD WELL KNOWN FLAG LIMITED SERVICE
- 66 ROOM HOTEL WITH $1.6M REVENUE.
- DETAIL INFO CAN BE PROVIODED UPON REQUEST OF
ONLY QUALIFIED AND SERIOUS CLIENT

GREAT FRANCHISE MOTEL FOR SALE  
- ASKING : $6,460,000
- 76 ROOMS - OPENED APRIL 2007
- REVENUE $1,465,000 (10MONTH IN 2011)

MOTEL LEASED RESTAURANT & PUB 
- ASKING : $6.1M
- REVENUE(ROOM : $2,324,025,RENT FEE : $125,281)
- 92 ROOM, 2.22ACRES LAND PLUS LEASED RESTAU-
RANT & PUB LOCATED VERY ACTIVE TOWN IN AB

MOTEL, RESTAURANT & LOUNGE 
- ASKING : 5.9M
- 62 ROOM, 100 SEAT RESTAURANT & LOUNGE
- GREAT BUSINESS LOCATED BOOMING TOWN WITH
OVER $3M REVENUE BUSINESS

FRANCHISE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FOR SALE
- ASKING : $5.9M - 48 ROOMS
- 3 YEAR AVERAGE REVENUE IS OVER $1.5M
- LAND : 2.43 ACRESAND SOMEADDITION LOT FOR EX-
PANSION

FRANCHISE MOTEL IN BIG CITY 
- ASKING : $5.79M
- REVENUE : $1,502,000(2012), $1,277,981(2011)
- 70 ROOMWITH SWIMMING POOL LOCATEDWELL BAL-
ANCED CITY IN AB.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 ASKING : $5.4M
- REVENUEROOM:$1,543,739( $1,474,703, OTHERS: $69,036)
- 60 ROOM
- LEASED RESTAURANT WHICH THE OWNER OWNED
EQUIPMENT PLUS LOUNGE

- THE RESTAURANT CAN BE OPERATED BY OWNER
FROM 2015 AND THE EXPECTING REVENUE SHALL
BE ABOUT $1,000,000

- MAJOR INDUSTRIES ARE OIL, GAS AND FORESTRY
SURRONDING THE BIGGEST NATIVE RESERVE AND
THE FORTH LARGEST DEPOSIT OF SAND OIL IN AB

FRANCHISE MOTEL FOR SALE  
-  ASKING : $5.29M
-  52 ROOMS
-  2 YEARS OLD

FRANCHISE MOTEL 
- ASKING : $4.7M
- REVENUE : $1,325,396
- 48 ROOM PLUS SWIMMING POOL

RESORT LODGE, CABIN, DINING / LOUNGE & 
CONFERENCE 
- ASKING : $3.99M
- REVENUE : $1,645,221 ( ROOM : $809,722,OTHER :
$100,697, CONDO RENT :$317,195,FOOD $417,607),

- 3 YEAR AVERAGE NOI $420,000 OPERATED BY
MANGER AND OWNER OPERATION SHALL BE MORE.

- 33 SUITES, 6 CABINE, 6 STAFF SUITES, SWIMMING
POOL, RESTAURANT& LOUNGE, CONFERENCEROOM.
19 LODGE SUITES HAVE ROCK FIREPLACE, 6 ARE
LOFT SUITES WITH 2 BATH ROOM, 6 SPACIOUS
JACUZZI SUITES LOCATED INTERPROVINANCIAL
PARK

MOTEL, LOUNGE AND CABINE IN SK RESORT 
- ASKING : $3.5M
- REVENUE : $1,509,323
- 30 ROOM - 23 CABINE
- DINNING, LOUNGE AND BANQUITE FACILITY LOCATED
IN PROVINCIAL PARK RESORT AREA

- CLIENT TREND IS MAINLY TRAVELLERS IN THE RE-
SORT PLUS OIL INDUSTRY CREW

- THE OIL FIELD ACTIVITY IN THIS AREA PRIMARY
DRIVEN BY BAKKEN FORMATION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IN NORTHERN AB   
- ASKING : $3.19M
- 43 ROOM, LEASED RESTAURANT, LIQUOR STORE, PUB
AND 1.19ACRES LAND
- REVENUE : $1,632,477(ROOMS : $620,444, LIQUOOR :
$770,364   PUB: $198,669   RESTAURANT : $43,000) 
- 9 YEAR AVERAGE REVENUE : $2.214M

MOTEL WITH RESTAURANT IN SK  
- ASKING : $2.99M
- 50 ROOM
- REVENUE (ROOM : $790,020, RESTAURANT : $656,490)
- 98 SEAT RESTAURANT AND 1.21 ACRES OF LAND
- LOCATED GREAT CORE OF OIL INDUSTRY WITH 2,500
POPULATION

FULL SERVICE HOTEL NEAR CALGARY             
- ASKING : $2.69M
- REVENUE :$1.19M - 35 ROOM, 4 VLT
- 40 SEAT RESTAURANT AND 150 SEAT OF BAR.
- 3 YEARWINDMILL PLANT PROJECTWILL START SOON.

WELL MAINTAINED MOTEL NEAR EDMONTON
- ASKING : $2.19M - REVENUE:$662,165
- 32 ROOM(27 KITCHENETTE, 1 EXECUTIVE SUITEWITH
FIREPLACE & JACCUZI)

- 3 BED MANAGER SUITE AND FITNESS ROOM WITH
1.99ACRES LAND LOCATED VERY STEADYAND BUSY
TOWN.

MOTEL IN SOUTHERN AB  
- ASKING : $1.97M
- REVENUE : $536,294
- 28 ROOM WITH 4 BED MANAGER SUITE AND SWIM-
MING POOL.

- WELL MATAINED GREAT MOTEL WITH STEADY REV-
ENUE BUSINESS

WELL MATAIEND MOTEL IN BIG CITY AB 
- ASKING  : $1,790,000
- REVENUE : $468,067 
- NOI : $225,659
- 48 ROOM WITH 2 BED MANAGER SUITE LOCATED BIG
CITY IN AB AND WELL BALANCED CLIENT BETWEEN
TRAVELLER AND CREW

MOTEL WITH LEASED RESTAURANT 
- ASKING : $1.69M
- REVENUE : $454,107
- 2.18 ACRES LAND,49 ROOMS WITH MANAGER SUITE
PLUS LEASED RESTAURANT ($2,500/M)

- VERY PROLIFIC HEAVY OIL AND GAS RESERVE FIELD

MOTEL WITH RESTAURANT
- ASKING : $1,390,000
- 44 ROOMS
- REVENUE :  $558,725(ROOM $330,123,  RESTAURANT :
$68,590, VLT : $34,825)

-  3 VLT, 37,500 SQFT LAND. BUSINESS IS PICKING UP
AND WILL BE GOOD BY OWNER OPERATION.

------------------------------------------------------------------------------

RENTAL PROPERTY WITH LIQUOR STORE 
- ASKING : $3.39M
- RENTAL INCOME : $209,996
- LEASED GAS STATION & C TORE AND 2 BAY PLUS
OWNER OPERARTING LIQUOR STORE WHICH WAS
BUILT IN 2013

------------------------------------------------------------------------------

GAS BAR, LIQUOR STORE AND FAST FOOD
- ASKING : $4.99M
- NOI :$958,454
- REVENUE ( GAS : $2.56M, CONFECTIONARY: $1.94M,
CIGA:$0.82M, LIQUOR : $1.63M, FAST FOOD : $0.34M) 

- DO NOT MISS THIS GREAT MONEY MAKING BUSI-
NESS

GAS BAR, C STORE PLUS AUTO WASH  
- ASKING : $2.99M
- REVENUE : $5,928,277 - NOI : $420,000
- EASY OPERATING BUSINESS LOCATED VERY BOOM-
ING CITY WITH BRAND NEW PUMP,CANOPY AND
PLUS 0.5ACRE EXTRA LAND WHICH WILL BE GREAT
POTENTIAL TO ADD FRNACHISE RESTAURANT

GAS BAR & C -STORE IN BUSY TOWN 
- ASKING : $2.89M
- REVENUE : $5,394,767 - NOI : $480,762                 
- GROSS MARGIN : $807,110
- 250KM EAST OF EDMOTON TOWN WITH 6,470 POPU-
LATION 

- SUPPORTED BY OIL AND GAS INDUSTRIES

GAS BAR,LEASED RESTAURANT IN SK
- ASKING : $2,400,000 (SHARE $2,100,000) 
- REVENUE : $,4787,632 
- WELL MATAINED TRAVELR AND TRUCKLERS TRAVEL
CENTER WITH LEASED RESTAURANT($144,030/Y)

GAS STATION, C-STORE, LIQUOR STORE INCLUDE
LIVING QUARTER
- ASKING : $1.17M
- REVENUE : $1,639,760(GAS : $508,526, STORE :
$569,459     LIQUOR :$561,737)

- ONLY STORE IN TOWN
- LOCATED 142 KM NE FROM EDMO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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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은 캐나다 여성들 중

폐암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암이다. 올해 유방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있는 캐나다 여

성은 28,800여명이며, 그 중

5,000여명은 이로 인해 사망

하게 된다. 하지만 절반에 가

까운 여성들은 유방 조영술(

유방 X선 촬영)이 가장 유방

암을 가장 확실히 조기에 발

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

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캐나다 암협회가 온타리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807명의 여성들 중 88%는

주변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62%의 여성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자주 유방 조

영술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47%는 유방 조영술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정기검진법이라는 사실을 알

지 못했다. 캐나다 암협회에

서는 50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성들은 2년에 한 번씩 유방

조영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

다.

오타와 종합병원의 유방영

상 책임자 Dr. Jean Seely는

유방 조영술이 소개된 지 30

년이 지난 지금,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5% 감소했

다며, 유방 조영술로 유방암

을 조기에 발견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eely는 일부 여성들이 유방

조영술로 인한 방사선 노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유방 조영

술로 인한 방사선의 양은 오

타와에서 밴쿠버까지 비행기

를 탔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의 양과 같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

지난 주 일요일 새벽 에드

몬톤의 SE Rutherford에서

신축중인 콘도미니엄 현장에

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예상되는 피해금액만 2천

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에

드몬톤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콘

도 신축에서만 1천 8백만 달

러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주

변 주택과 차량 손실이 2백만

달러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새벽 2시경 발생한 화재는

3시 경에 산업용 프로판 가스

가 폭발하면서 심각한 수준

으로 번져갔으며 21대의 소

방차와 85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압 작전을

펼쳤다. 

프로판 가스의 폭발력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관들은 오전 9시

15분에서야 불길을 잡았다.

SW 119 St와 21 Ave에 위

치한 이 콘도 신축현장은 한

쪽은 운동장, 다른 한쪽은 주

택가에 인접해 있어 자칫 초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

고 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 주

택과 차량들이 폭발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

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위

험물질 관리 소홀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콘 도 를  짓 고  있 는

Carlisle Group에 따르면 8개

월 전부터 짓기 시작했으며

건물은 3개 동의4층 빌딩으

로 265유닛 중에 235유닛이

이미 분양되었으며 평균 매

매 가격은 175,000달러로 알

려졌다. 

한편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인근의Johnny Bright School

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거처하고 있다. 적십자사가

긴급 구호반을 파견해 대피

한 주민들에게 비상용 음식

과 물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Carlisle Group은 캘거

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1년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는 이전의   Point of

View사로 낮은 층의 콘도를

짓는 전문 회사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9월 B.C주의

뉴 웨스트민스트에서의 콘도

화재와 2003년 4월 캘거리

SE의 2개 동, 약 1천 만달러

의Pointe of View 콘도 화재

가 발생한 경력이 있어 시공

능력과 안전관리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

에드몬톤 카렌 라이보비치

시장 후보가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시 재정적자에도 불

구하고 에드몬톤의 SE LRT

공사를 예정대로 착공할 것이

라고 밝혔다. 라이보비치 시

장 후보는 에드몬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만 하는 사람

들에게 시정을 맡길 수 없다

며 LRT는 예정대로 착공가

능하며 재원은 주정부에서 끌

어 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시 의회는 18억 달

러에 이르는 LRT공사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대출

신청을 부결시키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

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SE

LRT는  2015년 에  착 공 해

2019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스테판 만델 시장은

2020년이나 2021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현재 에드몬톤 시는주정부

의 GreenTrip Transit Pro-

gram으로부터 6억 달러를 보

조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

며 4억 달러는 연방 정부가

이미 공언한 대로 민간과 파

트너십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카렌 라이보비치 후보는 자

신이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선

정해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

히 했다.  그녀는 “앉아서 기

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다해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겠다.” 라고 밝혔다. 

현재 에드몬톤의 재정적자

는 약 30억 달러에 이르고 있

으며 대부분이 연방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이다. 라이보비치

후보는 현재의 시 재정적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며 에드몬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비슨 후보는 지

역 기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부서를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각종 허

가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

다. (서덕수 기자)

잠정 피해금액만 2천만 달러 상회

에드몬톤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 

잠정 피해금액만 2천만 달러 상회

에드몬톤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 

에드몬톤 신축 콘도 화재에드몬톤 신축 콘도 화재
재원 조달은 어디서?

50~69세 여성은 2년에 한 번 검사해야

(사진: 에드몬톤 저널)

(사진 : 캘거리 헤럴드)



하퍼 총리, “키스톤은 무조건 한다”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금까

지와는 달리 강한 어조로 미

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

박하고 나섰다.  “키스톤 프

로젝트”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미국

행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

구하고 나섰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는 미

국으로부터 키스톤 프로젝트

에 대해 NO라는 답변을 기대

하지 않는다.”라며 “키스

톤 프로젝트는 경제적, 환경

적, 에너지 비축문제 등 모든

상황에서 인정받은 계획으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강력하

게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달

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

해서도 “좋지 않은 정치적

협상은 좋지 않은 정책을 만

들어 낼 뿐”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 프로젝트를

정치적 협상의 일환으로 이

용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어

조로 비난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

고 키스톤 프로젝트의 일자

리 창출이 좋지 않고 오일샌

드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온

실가스효과를 가중시킬 것이

라며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키스톤

프로젝트는 미국이 베네주엘

라로부터 들여 오는 오일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오일

샌드보다 훨씬 크다며 실제

총 온실효과를 줄여주는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퍼 총리는 오일

샌드의 판매 경로를 미국에

서 중국과 같은 나라로 바꾸

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정적인 입

장을 피력했다. 

키스톤 프로젝트가 미국 행

정부에 승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번 달로 6년째이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하루 수

송량 83만 배럴의 오일샌드

와 중유를 수송한다. 

트랜스 캐나다 러스 걸링

사장은 지난 7월 “올해 안으

로 미국의 승인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는 수송이 시작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

고 밝혔지만 승인이 계속 연

기되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덕수 기자)

지금까지와 달리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 압박

(사진: 캘거리 헤럴드) 2012년 앨버타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49,470달러를

기록해 온타리오에 이어 캐

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연

봉보다 7천 달러가 증가한 것

으로 전국 평균 보다 7%가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사

스카치완 (342,819달러), 매

니토바 (325,010달러) 의사

들이 앨버타 의사들의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사 단체에

서는 자칫 의사들의 고액 연

봉만 부각시켜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면서 반박했다. 이들은 개별

의사들의 수입은 전공분야,

비즈니스 모델, 위치 등에 따

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

다. 

또한 병원 운영비가 총 수

입의 20-60%까지 차지하고

있어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

씬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앨버타 주정부가 앨

버타의 7,360명의 의사들에

게 지급한 총 급여는 20억 5

천 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으

며 2011년 대비 6%가 증가

했다. 단 이 증가는 지난

2006-2007년 이후 가장 적

은 인상폭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앨버타

의사의 36%는 여성이며

32%가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의대를 졸업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의사들 중에서

가장 수입이 낮은 분야는 패

밀리 닥터, 정신과, 소아과 등

으로 나타났으며 안과, 피부

과, 심장수술 전문의 등이 가

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

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앨버타 의사 연봉, 온타리오에 이어 두 번째 높아

Gross 349,470달러, 운영비 등 비용 포함 실제 수입은 줄 듯

(사진: 내셔널 포스트)

약 6개월간에 걸친 외무공

무원 파업이 종료되었다. 9월

23일 연방정부와 외무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 양측이

중재위 의견을 받아드려 단

체협약에 서명을 했음을 천

명했다. 노사 양측은 노사협

정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해

협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

음을 시사했다. 

노사 양측의 잠정 합의에

따라 26일부터 파업이 종료

되어 업무복귀가 시작되었다

. 아직 노조의 인준투표가 남

아 있기는 하나 인준투표는

별 반대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무공무원 파업은 캐

나다 공공 서비스 파업 중 가

장 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되

었다. 파업 종료로 그 동안 지

연되었던 비자업무 영주권

발급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

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연방 이민부는 방문비

자, 학생비자 갱신은 비자 만

료 30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

유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방문비자 갱신에는

55일, 학생비자 갱신은 27일

, 신규고용, 재고용 노동 허가

서는 36일 걸리나 적체현상

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비

자가 발급되려면 시간이 걸

릴 것이다. (오충근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지분 참여

중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로이스 광구 시추 결과 590

만배럴 규모의 가채매장량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채매장량이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시추가 가능한

매장량을 말하며, 로이스 광

구는 캐나다 앨버타주 북서

부 육상광구로 하베스트에서

원유를 생산 중인 세실 유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탐사정(9-4) 시추는

이달 초 작업을 개시해 지난

20일 탐사정 생산시험을 진

행해왔다. 

석유공사는 로이스 지역의

신규 유층 발견으로 최소

590만배럴 규모의 가채매장

량 확보가 예상되며, 이를 자

산가치로 환산하면 4억7000

만달러에이른다고 밝혔다.

로 이 스  지 역 은  심 도 가

1200ｍ에 불과, 개발비가 많

이 들지 않아 경제성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 캐나다서 590만배럴 확보

낮은 개발비용과 높은 경제성, 4.7억불 자산가치 전망

항공사들이 새로운 요금을

부과할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 이번에 소개될 요금은 승객

들이 기꺼이 내고 싶은 서비

스 비용들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전에 부과 되었던 짐을

부치는 비용등의 승객들이 직

접적으로 혜택을 받지않는 비

용들과는 달리, 이번에 소개

될 비용들은 승객의 편의와

더욱 즐거운 비행을 위한 비

용들이기에 관심을 끌고 있다

.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빠른 보딩, 조용한 라운지 이

용등은 이러한 서비스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항공사들

은 머지않아 영화들이 들어

있는 아이패드를 렌트하는

것 부터 최고급의 식사, 옆자

리를 비워놓는 것등의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착륙후

수하물을 찾지않고 바로 집

이나 오피스로 보내주는 서

비스등도 추가비용과 함께

제공될 서비스의 일환이다.

L.E.K. Consulting의 John F.

Thomas는 항공사들의 이러

한 변화는 승객들의 커스터

마이즈된 경험을 위한 변화

이며, 추후 더욱 다양한 서비

스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지불

하는 요금으로 비행에 필요

한 비용을 감당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승객들

이 지불하는 요금 및 비용들

은 1년에 약 150억불 정도이

다. 하지만, 종전의 수하물 요

금이나 예약 변경시 드는 추

가 요금으로는 일정한 양의

비용을 고정적으로 커버할

뿐 이었다. 따라서, 항공사들

은 리테일의 마켓팅을 이용

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판

매하게 된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항공사들이

예약, 이메일 발권등의 편리

한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Delta

항공은 승객들이 무선 기기

를 이용하여 다리를 더 편하

게 뻗을 수 있는 좌석등을 판

매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항

공사들도 역시 검색대를 일

찍 통과한 승객들이 공항의

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는 팩키지등을 곧 판

매할 것으로 보인다. Target

의 전 대표이자 Delta의 현 마

케팅 부대표인 Bob Kupbens

는 “승객들이 여행을 긴 시

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닌, 즐

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비자들

의 추가적인 편의를 위해 승

객들이 기꺼이 내고자 한다

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않아,

전체 비행기 값의 약 15%정

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들도 이를 통

해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

비자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

로의 변화로 큰 기대를 모으

고 있다.  (이남경 기자)

항공사들이 부가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연방 정부 상원의원으로 활

동하고 있는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이 상원 여당의 원내 부

대표로 선출되었다. 

지난 18일 클라우드 카리

그난(Claude Carignan) 상원

여당 대표는 연아 마틴 의원

을 새 부대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

원은 카리그난 원내대표와

함께 집권 여당을 대표해 상

원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마틴 상원의원은 지명소식

을 전해듣고 “큰 영광이다. 

카리그난 대표를 잘 보좌해

원활한 상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어려움

이 있겠지만, 상원의 동료 의

원들과 협의해 문제들을 해

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아 마틴 의원, 상원 여당 원내부대표 선출

지난 주 금요일 오전 학교

로 가던 에드몬톤의 한 초등

학교 2학년 학생이 스쿨버스

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

생했다. 윈스턴 처칠 애비뉴

와 우드랜드 로드 교차로에

서 프렌치 이머젼 가톨릭 학

교인”Ecole Marie Pobu-

ran”에 재학 중인 2학년 남

자아이가 길을 건너던 중 우

회전을 하던 스쿨버스에 치

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스쿨버스에는 모

두 37명의 학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현장을 목격하

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다음주에 아이들

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비

해 카운셀링 팀을 학교로 파견

하기로 했다. 

스쿨버스 운전사는 가톨릭

교육청에 의해 고용된 계약

직 운전사로 알려졌으며 경

찰은 운전사의 음주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가족들은 토마스 군의 심장

판막을 두 명의 아이들에게

기증키로 해 짧은 토마스 군

의 짧은 생을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

는 뜻 깊은 희생으로 더욱 아

름답게 빛나게 했다. 

토마스 군의 장례식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North Pointe Church에서 거

행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스쿨버스 안전사고 다시 도마 위에

(사진: 캘거리 선)

캐나다 연방하원의원들의

씀씀이가 또 다시 문제가 되

고 있다. 

올해 3월 31일자로 마감된

2012•13회계연도 동안 하원

의원들은 활동비로 1억2360

만달러를 써, 전년 보다 230

만 달러를 더 쓴 것으로 집계

됐다. 

연방하원이 1일 공개한 자

료를 보면, 활동비 중 가장 지

출이 큰 부분은 직원봉급 및

용역비로 6700만달러에 달

한다. 이어 출장비가 2500만

달러, 통신비를 포함한 사무

실 운영비용 1500만달러이

다.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활동비를 쓴 의원은 61만달

러 를  쓴  스 티 븐  플 레 처

(Fletcher)의원이다. 그러나

플레처 의원이 낭비를 했다

는 비난은 없다. 캐나다 역사

상 최초의 사지마비 의원으

로 활동도우미가 많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한

경비를 빼면 실제 사용액수

는 35만달러선으로 다른 의

원들보다 오히려 적다. 

활동비 사용액 2위는 55만

달러를 쓴 토마스 멀케어 신

민당 대표이며, 이어 블레이

크 리차드의원(보수당, 55만

달러), 니키 애쉬튼(신민당,

53만달러), 헤디 프라이 의원

(자유당) 순이다. 

활동비를 가장 적게 쓴 의

원은 27만달러를 청구한 클

로드 파트리(퀘벡당) 의원이

며, 이어 스티븐 하퍼 총리

(28만달러), 로잰느 제임스(

보수당 30만달러), 존 베어드

(30만 달러) 의원과 마시모

파세티(자유당 31만달러) 순

이다.

연방하원은 직원봉급으로

기본 28만4700달러, 출장비

로 기본 2만6238달러의 예

산을 책정 받는다. 여기에 숙

박및 이벤트 비용, 광고비용,

인쇄비용, 사무실 운영 비용

을 따로 지원받아, 이를 하원

사무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캐나다 하원의원, 씀씀이 커졌다

캐나다에 3만 명 활동, 기존 사회 질서 파괴 위험

Freeman on the Land, 캘거리 실제 피해 사례

이른바 “Sovereign”주의

를 주창하며 사회보장번호,

세금납부 등을 거부하며 국

가나 지방정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

려는 움직임인“Freemen –
on the Land”운동의 첫 실

제 사례가 캘거리에서도 발

생해 관계 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실번 레

이크에 거주하면서 캘거리에

있는 주택을 2011년 한 남성

에게 임대한 후 2년 동안 분

쟁을 겪고 있는 레베카 케이

브힐 씨의 사건으로 이 남성

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임대

주택을 “Sovereign Em-

bassy”부르며 계속 거주하

면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앨버타Bhullar 장관

은 이 보고를 받고 “자신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실제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라면 정부 시스템, 즉 출생보

고서 등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위험한 일”이

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 이 브 힐  씨 에  따 르 면

2011년 11월 자신의 직업을

핸디맨이라고 소개한An-

dreas Pirelli라는 남성에게

자신의 듀플렉스를 임대했다

. 이 남성과 집 내부 수리와 3

달치 렌트비를 상계하기로

계약한 후 몇 달이 지나 집을

확인하려는 차에 이 남성은

이 주택을 점거하고 월 700

달러의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 그녀가 집을 비워 주기

를 요청하자 이 남성은 더 이

상 그녀의 소유가 아니라며

비워주기를 거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퀘

백에서 폭행 소송과 관련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

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캘거리 경찰은 지난 주 법

원으로부터 케이브힐씨가 받

은 퇴거 명령에 의거 이 남성

을 체포해 퀘백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집주인의 동의없

이 무단 점거할 경우Resi-

dential Tenancies Act의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

과된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런 형태

의 운동이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은  이 런  형 태 의  운 동 을

“Domestic Terror”로 규

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린바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3만 명

의 “프리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유사 피해사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캘거리 헤럴드, 프리맨을 주장하는Andreas Pirelli)

캐나다 보수정권이 1일부

터 제한적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다.

이로써 캐나다인 45만명이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약 13억

원 규모의 상업용 마리화나

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보건부는 이날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점진

적으로 구(舊)시스템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종전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

된 저품질의 마리화나가 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가 잦았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대신

정부 허가를 받고 마리화나

를 재배하는 일도 가능해진

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로

약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며 일

반적 시장가격도 형성될 예

정. 첫 판매는 다음주에 이뤄

질 전망이다. 판매된 마리화

나는 안전심사를 통과한 후

배달된다.

현재 마리화나 재배량에 대

해 캐나다 보건부는 안전시

스템 조항을 제외하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캐나다‘마리화나’제한적 합법화 첫걸음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총영

사 최연호)은 29일 “한국여

성들이 캐나다 입국 때 종종

과도한 입국심사를 받는 경

우가 있다”고 밝히고 “이

는 캐나다 내에서 일부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 행위를 저

지르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이날 한국 유흥

업소 여종업원들을 밴쿠버로

데려와 성매매를 시켜오다

최근 구속된 홍 모 씨(35) 사

건과 관련, “아직도 밴쿠버

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씨는 서울 강남지역 유

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리 사채놀이를 하다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을 밴쿠버

아파트로 데려와 고용, 현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인천공항

으로 입국하다 붙잡혔다.

총영사관 김남현 영사는 “

홍씨가 밴쿠버로 데려왔던

여성 5,6명이 아직도 현지에

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

현지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

력해 이들을 찾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성매매는 우

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

각하게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내 및 주재국의 법령에 따

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상기시켰다.

총영사관은 이어 “캐나다

를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한

국 관광객과 교민들은 성매

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이

가감 없이 외부에 알려지면

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치

범 수용소 철폐 및 북한 주민

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목소

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

다도 9월 28일을 "북한인권

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다양

한 행사를 진행한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인간

은 가치와 존엄을 가지며, 모

든 국가는 자국민들의 불가

침 인권을 의무적으로 보호

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이

념에 따라 "북한인권의 날"을

정하고 북한 인권을 주장하

는 국가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이

경복 회장)은 오는 28일(토)

오후 6시 토론토한인회관

(1133 Leslie St.)에서 '북한

인권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

정이며, 이날 행사에는 캐나

다 정부를 대표해 제이슨 케

니(Jason Kenney)장관과 한

국 정부를 대표해 이정훈 외

무부인권대사가 참석 할 예

정이다.

이경복 회장은 "캐나다 정

부가 '북한인권의 날'을 공식

적으로 인정하고 행사를 재

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 인권을

주도하는 캐나다가 세계 최

악의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

의 날'은 지난 60여 년간 북

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

간 40만 명과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정책

에 의해 아사한 3백만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특별

히 현재 이 시간에도 무고하

게 수용되어 노예노동을 당

하고 있는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 수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날"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민간단체들과 함

께 제 3국에서 탈북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2008년 이후 올해 1

분기까지 탈북자 464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북한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는 제 22호(함북 회령

)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의 안명철씨가 공개증언으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밝

힐 예정이다. 안씨는19살 때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으로 입

대해 8년 동안 함경북도 종성

에 있는 13호 수용소, 회령에

있는 22호 수용소, 그리고 평

양시 승호구역에 있는 26호

수용소에서 근무하면서 정치

범들의 중노동과 굶주림 그

리고 짐승 같은 생활을 목격

했고, 1994년 탈북해 수기 '

완전통제구역'을 펴낸바 있

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13만3,250명이며 이들 중

90%에 육박하는 11만8,770

명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직자를 포함한 전체

한인의 중간소득(median in-

come)은 1만6,408달러로 소

수민족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일자리가

있는 한인들의 중간소득도 약

3만9천 달러로 인종과 민족을

통틀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통계청

이 2011년 센서스(15세 이상

국내인 총 2,725만9,525명

대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전국가구조사(NHS)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센서스에 따르면 국

내 유색소수(visible minor-

ity) 인구는 419만7,190명이

며 이들의 중간소득은 2만

2,951달러였다.

유색소수 중 중간소득이 가

장 높은 그룹은 일본계(2만

9,112달러)였으며 필리핀계

(2만7,954달러), 기타(2만

5,234달러), 흑인(2만4,281

달러), 혼혈(2만4,235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득이 전혀 없는 한인

은 1만4,480명(10.86%)으로

소수민족 중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국내인 평균(4.9%)의

배가 넘는 수치다. 유색인종

의 평균 무소득자 비율은 약

8%(40만2,225명)였다.

소수민족 중 무소득자의 비

율이 낮은 그룹은 일본계

(6.27%), 중국계(7.25%), 동

남 아 계 (7.41%), 기 타

(7.87%), 필리핀계(8.10%)

순이었다. 평균소득과 중간소

득 차이는 일본계(1만3,483

달러), 중국계(1만3,100달러

), 서아시아계(1만2,709달러

), 아랍계(1만2,313달러), 한

인(1만1,536달러) 순으로 조

사됐다. 평균소득과 중간소득

의 차이가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인이 중간소득이 낮고 무

소득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자

영업에 종사하는 1세대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밴쿠버서 한국여성 입국심사 엄격

총영사관,  관광객과 교민들 불미스러운 일 연루 없도록 적극 협조 당부 한국 이정훈 외무부인권대사, 캐나다 제이슨 케니 장관 참석

정부, 9월 28일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



A&W, 성장 호르몬 없는 햄버거 팔 것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간 핑

퐁게임 같은 예산안 공방으로

결국 17년만에 셧다운, 폐쇄

됐다.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

당과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

이 각자의 새해 예산안을 고

집하며 새해 예산안 통과 시

한을 넘겨 정부 셧다운을 초

래한 것이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연

방정부기관에 대해 새해예산

안 마감시한인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폐쇄에 대비한 프

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

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적인 측면과 상호 왕

래에 관한 영향에 대해 교민

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미국

의 경제상황이 캐나다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서

많은 캐나다인들과 한국교민

들은 이 사태가 생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

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영

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미칠

영향은  여권, 비자발급 등 영

사업무와  통관통상 업무 및

국경의 입출국 관련 업무, 등

이다. 이 가운데 여권, 비자 발

급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

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부폐쇄

기간에도 여권과 비자발급 업

무는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13일

~19일 , 1995년 12월 15일

~1996년1월6일 각각 6일과

21일 동안 발생한 셧다운 기

간에 해당업무가 혼선이 빚어

진 바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무역과 관련 통관통상 업무

도 셧다운 기간동안 필수업무

로 지정돼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보더의

입출국 업무도 미 국가방위에

관련된 필수업무에 포함되어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기간중 미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요세미티, 옐로우

스톤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들 국

립공원들이 모두 폐쇄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캐

나다에서 출발하는 미국 국립

공원 여행패키지를 예약했다

면 여행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연방공무원들의 급여

와 정부 용역이 중단되면서

미국내 정부기관과 관공서에

납품, 입찰등에 참여하는 교

민사업가들은 해당 기간을 전

후해서 업무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노스 글렌모어 공원이 동

성애자들의 애정행각 장소

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민들

의 신고로 경찰이 집중 단속

에 나섰다. 

경찰은 주민들이 공공장소

에서 성행위가 빈번히 발생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 하

고 있어 경찰 헬기는 물론 사

복 경찰과 자전거 패트롤 팀

을 투입해 노스 글렌모어 공

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

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집

중 단속에 동성애자들은 “

우리 같은 사람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보고 무조건적으

로 탐문하고 강압적으로 대

하고 있어 동성애자들의 인

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

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목표

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의 질

서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 이

라고 동성애자들을 타겟으

로 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한편, 이 지역구의 브라이

언 핀콧 의원은 여러 가지 불

만과 이의제기 사항을 접수

하고 있지만 공원내에서 동

성애자들의 성행위와 관련

된 문제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밴쿠버에 기반을 둔 햄버

거  체 인  전 문 점  A&W

Canada가 성장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에 노출되지 않은

쇠고기만 사용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로써 A&W는 호르

몬제가 함유되지 않은 쇠고

기를 사용하는 캐나다 최초

의 햄버거 체인 전문점이 되

었다.

지난 27일, A&W의 책임

마케팅 담당자 수잔 세네칼

은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들에게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가 큰 관심거리”라면

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가

없는 지가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다”고 전했다. 

A&W는 8억 5천만 달러의

연매출의 규모로 791개의

지점을 보유하여, 14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맥도널

드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

째로 큰 햄버거 체인점이다. 

세네칼은 비록 이 같은 결

정으로 인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현재 햄버거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은 없

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A&W를 찾아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

했다.

한편 68,500여명의 쇠고

기 생산자들이 포함된 캐나

다 목축업자 연합 측에서는

지난 40년 이상 캐나다 보건

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한 ‘

성장 촉진’을 사용해 왔다

면서 모든 캐나다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

합의 대변인에 따르면,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쇠고기에서

검출된 호르몬과 성장 촉진

제를 사용하지 않은 쇠고기

에서 검출된 호르몬의 양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에 대

해 A&W측은 성장 호르몬이

나 스테로이드 없이 키워진

쇠고기가 더 건강에 좋거나

영양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

나, A&W의 결정은 소비자

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연희 기자)

데일리뉴스는 27일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

런포히어로즈’마라톤대회

에서 하프마라톤에 출전한 메

레디스 피츠모리스(34)가 실

수로 피니시라인을 그냥 통과

하고 풀 마라톤을 달려 1위로

골인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정식 마라톤 코스

를 한번도 달려본 일이 없는

메레디스는 이날 하프마라톤

코스를 1시간28분에 끊었으

나 골인 지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기록은 3시간11분48초. 놀

랍게도 전체 10위, 여자선수

로는 당당 1위였다. 메레디스

는 “골인직후엔 1위를 한걸

몰랐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것을 보고 우승했

다는 것을 알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감격의 순간을

돌이켰다.

미국정부, 결국 셧다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 최초, 호르몬 없이 키운 쇠고기 이용

동성애자들, 경찰 과잉단속으로 인권침해 주장

노스 글렌모어 공원,“동성애자들 애정행각으로 시민들 불편”

(사진: 캘거리 선)

캐나다 인구가 3천500

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

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6일

인구 추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사이 인구증가율

이 1.2%를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

월 현재 캐나다 인구는 지

난해보다 40만4천명이 늘

어난 3천515만8천300명

으로 추계됐다. 1년 사이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 같

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

며 지난 30년 간 증가율 추

이 0.8~1.2%와도 유사하

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3년 이래 인구

증가는 대부분 이민자 유

입에서 비롯됐으며 이번

조사 기간에도 인구 증가

치의 3분의 2를 이민자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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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소설을 발표한 

캘거리 교민 정진형씨 

캘거리 아트클럽 작품 공모전 시상식 열려
대상에는 84세의 조원태 할머니가 수상

만나봅시다

지난 9월말 캘거리 법원

에서는 김민정(27세)양의

변호사 선서식이 있었다.

1991년 4살때 가족들과

캘거리로 이민 온 김 변호

사는 윈스턴 처칠 고등학

교를 졸업후 홀로 동부로

건너가 몬트리올 맥길대

학에서 Anatomy & Cell

Biology를 수료하고 이후

온타리오주에 있는 윈저

대학교 법대를 수료했다.

윈저 법대는 이웃 도시에

있는 디트로이트 법대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가

지고 있어 김양은 재학시

절 두 개 학교를 오가며 공

부해 현재 두 개 대학교의

학위를 모두 지니고 있다. 

(B3면에서 계속)

지난 9월 25일 캘거리에서 변호사 선서식을 가진 김민정

변호사, 부모님 김징우, 김서영씨가 함께했다. 

아트클럽 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원태 할머니,

노연대 지도교사가 시상해 주고 있다. 

손 세차 및 광코팅 세차, 차체 부분수리 전문점

캘거리에 자동차 외관 관

리 전문 업소‘Brentwood

Auto Detail’이 Crowchild

Trail의 Brentwood Shop-

ping Center안에 새롭게 문

을 열었다. 기존의 Self

Coin Carwash에 추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한

이승찬 대표를 만나 이곳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

졌다. 

‘브렌트우드 오토 디테

일’에서는 손세차 및 광코

팅 세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우박이나 기타 외부 충격으

로 인한 작은 흠집들을 제

거해 주며 도색작업 및 부

분차체 수리를 전문으로 한

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최

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

리막 (3M PHPS) 코팅도

차체 전체에 해주는 서비스

를 실시했는데 차를 아끼고

오랫동안 광택과 색을 잘

보전하고 싶은 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 하다. 이외

에도 블랙박스, 어라운드

뷰 카메라등 한국의 유명

제품들을 설치해 주는 서비

스도 함께 하고 있다. 

(B2면에서 계속)

▶관련기사 B4면

지난 9월 29일(일) 오후

6시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는 한인아트클럽(회장 김

경숙) 작품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약 70여명이 참석

한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

서 대상에는 84세인 조원

태님이 차지했는데 고령임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

능을 크게 발휘해 참가자

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

다. 

노연대 지도교사는 시상

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약 2년전 아트클럽과 인

연을 맺게 되어 그림을 지

도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

도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 아트클럽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저 자신도 오랫동안 손

을 놓았던 그림을 늦게나

마 다시 시작했는데 대상

을 받으신 조원태님을 통

해서도 더욱 크게 자극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며 아트 클럽은 그림

을 그리고 싶은 분들께 항

상 문이 열려 있다고 설명

했다. 아트클럽 회원들은

현재 매주 수요일 낮 12시

에 한인회관에서 모여 그

림 공부를 하고 있으며 지

도교사로는 강미님도 함께

수고해 주고 있다. 

(B2면에서 계속)

캘거리 시민들,“캘거리 삶, 행복하다.”

여왕의 도시 리자이나에

둥지를 튼 SK 한인문학회에

서 당신을 문학의 왕으로 모

시고자 합니다. 

빛바랜 일기장에서 수없

이 가슴앓이 하던 젊은 날의

추억을 들추어내고, 가슴속

보물창고에 숨겨둔 시와 어

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 『밀밭』이라는 씨

앗을 캐나다 사스캐츠완의

광활한 대지에 낳았습니다.

이 씨앗이 잘 틀 수 있도록

부디 오셔서 사랑의 물을 부

어 주십시오.

<사스캐츠완 한인문학회

창립 2주년 기념, 동인지『

밀밭』 출판기념 및 시낭송,

시화전>에 사랑하는 님들을

초대합니다.

그 날만큼은 모든 시름 접

어 두시고, 문학을 꿈꾸던 소

녀 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지

않으실래요?

저희가 그곳으로 기꺼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 언 제 : 10월 27일(일) 오후 4시 30분

• 어디서: East View Community Centre

• Address :615 6th AVE Regina SK S4N 0A9

• Phone : 306-525-4754

SK주 문학회 문학의 밤 행사 안내 

The Calgary Foundation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Vital

Signs” 설문조사에서 시민

들은 캘거리에서의 삶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46명의 응답자들 중

91%가 자신들의 캘거리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행복하

다” 라고 대답해 최악의 홍

수사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인 의견을 나타났다. 더불어

캘거리의 경제적 호황이 시민

들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긍정적인 요소로 낮은 실업

률과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팽창, 캘거리 시의 친환

경적 정책으로 인한 … 

(B3면에서 계속)

캘거리 시의 시정 및 위기대응 능력, “B+”
화제의 연극 ‘김씨네 편의

점’에서 극본, 연출 제작, 출

연까지 1인 4역을 담당했던

최인섭씨가 ‘십자가의 지하

철역(Subway Station of the

Cross)으로 다시 캘거리인들

앞에 선다. (B2면에서 계속)

‘십자가의 지하철역’

10월 2일 ~ 6일 상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쿠폰이다.  매주 우편을

통해, 전화를 통해, 그리고 끊

임없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

를 통해서 우리는 실로 무궁

무진한 쿠폰 이용의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 

Extreme Couponing Mom

이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

는 Aimee Geroux는 원래 쿠

폰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

고 있었지만, 해밀턴에서 토

론토를 이사를 하며 예상을

웃도는 렌트비와 양육비에

떠밀려 쿠폰의 세계로 접어

들게 되었다. 하지만, 쿠폰을

200% 활용하기 시작하자 어

떤때에는 거의 300불어치의

물건을 20여불을 주고 구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Geroux는 말한다. 

평균적인 캐나다 국민에게

쿠폰북이나 여러가지 프로모

션을 오려모은 바인더를 들

고 상점에 들어서는 장면은

그리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쿠폰의 적극 활용은

가계의 부담을 덜고, 또 소비

자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 

‘가격 맞춤’은 그로서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

운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 방

법을 애용하고 있는 Kristine

Oberg는 주말마다 광고지를

훑어보며 다른 상점들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같은 품목

들을 찾아서 비교하여, 다른

상점에서 더 싸게 파는 품목

이 있으면 인근 상점에서 할

인을 받을 수 있다. 

‘Scanning Code of

Practice’는 리테일 분야에

서 공공연하게 지켜지고 있

는 자발적인 시스템인데, 캐

나다 대부분의 주요 리테일

스토어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

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고, 만약 소비자

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

불하게 되면 10불이하의 제

품들은 무료로 지급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쿠폰들은 이제 캐

나다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

고 있다. 올해 Metro와 Food

Basics는 모든 쿠폰을 인터

넷을 통해 인쇄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였다. Geroux는 큰

세일이 있을때 생필품을 미

리 사놓는 것과 상품이 2차,

3차 할인이 될 때까지 기다

리면 더욱 큰 절약을 할 수 있

다고 조언했다. 쿠폰을 오려

모으는 것이 불편하다면

‘Checkout51’과 같은 스

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인

을 받을 수 있다. Check-

out51은 소비자들이 영수증

을 접수하고 나중에 크레딧

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이러한 할인 쿠폰들이 가

계에 크고작은 도움이 되지

만, 그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

고 지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

다. 이러한 방법을 함께 적절

히 조화시킨다면 조금씩 쌓

여가는 잔고를 보는 즐거움

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남경 기자)

(B1면에 이어서 계속)

올 여름 스탬피드 퍼레이

드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는 한인아트클

럽은 지난 9월 마지막 주 3일

간 열린 앨버타 문화의 날

(Cultural Day) 행사에도 한

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

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지

사회에 알렸다. 

첫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와 고전무용을 선보이고 참

가자들에게 지도해 주었고

둘째날에는 부채와 팽이 나

무 목걸이와 탈 등에 한국화

를 그렸는데 참가자들은 자

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갈수

있었다. 마지막 셋째날에는

공모전 시상식과 한국음식

맛보기로 행사를 마쳤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참가자

들에게도 상품이 전달되었으

며 이번 공모전 수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상 노연숙, 동상 박민정,

은상 김하나, 금상 김은선 

(김민식 기자) 

(B1면에 이어서 계속)

'김씨네 편의점'의 흥행과

인기에 힘입어 최인섭씨의 '

십자가의 지하철역'역시 현

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캘거리 헤럴드지와

캘거리 선지에 모두 이번 연

극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

다.

최씨가 선지에 밝힌 바에

의하면, 캘거리 무대에 오르

는 연극은 새로운 버전의 초

연이며, 예전 버전은 지난해

부활절에 토론토의 교회에서

두 차례 상연된 바 있다. 

‘십자가의 지하철역’의

캘거리 상연 결정은 뜻밖에

이루어졌다. 최씨에 의하면 3

년 전 그가 ‘200 Candles’

라는 작품을 하고 있을 때, 캘

거리 Fire Exit Theatre의 예

술 감독 Val Lieske에게 계획

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말

하자 그녀는 완성이 되면 알

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

고 이번 ‘김씨네 편의점’

을 위해 캘거리를 찾은 최씨

가 Lieske에게 연락해 ‘십

자가의 지하철역’을 스폰서

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

는 대본을 들춰보지도 않고

그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최씨는 캘거리 선지를 통해

, 자신을 총잡이 스타일의 극

작가라고 칭하며, “나는 아

무 계획 없이 글을 쓰기 시작

하며, 극본을 쓸 때 구조나 줄

거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충

동적으로 쓰는 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네 편의

점’을 집필하기 전에는 대

부분 시와 노래를 써왔다.

‘십자가의 지하철역’은

최인섭씨가 만든 시와 노래

를 바탕으로 한 1인극이며,

홈리스 남자로 분한 최씨가

시와 노래를 통해 그를 스쳐

가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내용이다. 최씨는

캘거리 헤럴드지를 통해 이

극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

서트 같은 쇼라고 설명했다. 

(사진: 캘거리 헤럴드)

‘김씨네 편의점’ 최인섭씨의 작품

‘십자가의 지하철역’ 10월 2일 ~ 6일 상연

■ 장소 :Engineered Air Theatre in Epcor Centre (185석)

■ 공연일 : 10월 2일(수) ~ 6일(일)

■ 공연　시간 :　오후 7시 30분, 오후 2시 30분(토, 일)

■ 티켓 구입 :　www.fireexit.ca, 403-640-4617 

■ 티켓 가격 : $20, $25

캘거리 아트클럽 작품 공모전 시상식 열려

대상을 수상한 조원태님의 작품. 캔모어의 명물 3 Sisters 와 주

변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B1면에 이어서 계속)

한편 이 대표는 캘거리 한

인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엮

임한바 있는 이근홍씨의 자

제이기도 하다. 

(김민식 기자) 

브랜트우드 오토 디테일

의 특정과 장점에 대해 설

명해 주세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게 되어 현재 손세차를

시중값의 절반수준인 최저

25불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샵에서는

각종 장비로 여러분의 차체

를 수리해 드리며 도색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와 제휴

된 큰 바디샵으로 차를 옮

겨 정식 도색 작업도 해드

리고 있으므로 일반 바디샵

과 동일한 품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유리막 코

팅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

신다면?

자동차 전체에 유리막으

로 코팅을 해서 차체를 보

호해 주는 것으로, 일반 코

팅제보다 경도가 높아 차체

는 잘 보호해 줍니다. 차량

년식이 오래되어도 새차처

럼 광택을 유지할 수 있으

며, 왠만한 흠집에도 잘 견

디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차체 관리 서비스를

해주시는 전문가가 따로 있

나요?

네, 한국에서 16년간 판

금과 도색 경력을 지닌 이

길헌씨가 저희와 함께 일하

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4년의 바디샵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죠. 감사합니다.

■ 브렌트우드 오토 

주소) 3740 Brentwood Rd

NW Calgary(Crowchild Trail

선상) 

전 화 ) 403-338-1953,

714-2634 (이길헌)

저축을 하기전에, 적게 쓰자!



만나봅시다

(B1면에 이어서 계속)

김 양의 부모님은 김징우, 김서

영씨이며 동생 김태훈군(캘거리

대학교 2학년)이 있다. 어머니 김

서영씨는 현재 캘거리 한인천주교

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으며 특

히 지난 4월 마운트 로얄 대학에서

열린 천주교회 자선 음악회를 총

진두 지휘한 바 있다. 

인터뷰 장소에 같이 나온 어머니

김서영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정이가 먼 곳에서 힘들

고 외로울텐데도 열심히 공부해

준 것에 고마울 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김양은 4살때 이민왔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잘해 인

터뷰는 모두 한국말로 진행되었

다. (김민식 기자) 

Q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꿈

이었나요?

아뇨, 학창시절 과학과 수학 등

을 잘해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

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의대계

열로 공부를 했었구요. 

그러던 중 대학 2학년 방학에 캘

거리에 왔을 때 이모가 다치셔서

제가 병원 응급실을 모시고 간 적

이 있었어요. 그때 이모의 치료받

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다가 글

쎄 제가 잠시동안 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의대는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죠. 일단 대학 졸

업 후 법대로 진로를 바꾸어

LSAT시험을 치루고 법대에 입학

하게 되었어요.

Q 
과학, 수학과목을 좋아해서

의대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문과 과목들도 잘 했나요?

실은 법대 들어갈 때만 해도 제

가 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

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공

부도 재미있고 교수님들도 잘해주

시고 그래서 이게 내 갈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

요. 

Q 
변호사 생활은 다른 대도시

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

었나요?

그런 맘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

래도 캘거리는 부모님이 계신 제

고향이기도 하고, 활력있고 생동

감 넘치는 도시라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Q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해준다면?

이름은 Norton Rose Fulbright

이며 전세계 45개국에 50여개의

지사를 둔 영국계 로펌회사입니

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올해 8월부터 수

습 변호사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

어요.

Q 
동양인이라고 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전혀 없고 그런 것 느끼지 못했

어요. 변호사 선서식날 담당 판사

분이 일본계 분이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수 민족 변호사

가 탄생하게 된 것 너무 기쁘게 생

각하며 앞으로도 소수민족에서 더

많이 법조계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는 말을 해주어 그 말이 가슴에 깊

이 남아 있어요.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

다면?

일단은 현재 일에 충실하고 싶

고, 더 열심히 경력을 쌓아 지금 회

사에서 파트너쉽을 갖고 싶습니

다. 

Q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해준

다면?

포기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소

수민족이고 동양인이라고 해서 아

무도 부당하게 대접해 주지 않으

므로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캘거리 시민들,“캘거리 삶, 행복하다.”

(B1면에 이어서 계속)

… 많은 공원과 문화적 볼거리 등

이 손꼽혔으며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신규 이민자들의 직업 구하기가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렌트비,

주택가격 상승, 생활비 증가로 인한

가계 압박 등을 들었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79%의

응답자들이 미래 세대는 더욱 나은

환경의 캘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캘거리 시의 홍수사태에 대응능력

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로 B+를 매겼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4%가

투표는 민주 시민의 권리라고 답변

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투표율은

53.9%에 그쳐 이번 선거에도 얼마

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할

지는 미지수이다. 

캘거리 시민들은 최근 급증하는 유

입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지만 심각해 지고 있

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

타냈다. 공실률이 1%대인 렌트 시장

과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는 걱정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CMHC에 따르면 현재 캘거리의 방

두 개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가 1,202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솟는

렌트비로 인해 음식, 의류, 문화생활

등의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

황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캘거리의 편부모 가정의

25%가 빈곤층의 차상위 계층의 저

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들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과 건

강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2년 캘거리는 신규 이민자들

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다음으

로 많이 정착하는 도시인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 더 많

은 이민자들이 들어 올 것으로 보이

지만 신규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8.5%를 기록해 직장을 구하기가 쉽

지 않다고 한다. 

도심 치안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안

전하다고 평가했으며 캐나다 통계청

의 자료에 의해서도 캘거리는 캐나

다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 받

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서덕수 기자)



본지에서는 지난 9월말 영

문 소설 'Intelligence Code 제

1부' (Arean of Great He-

roes: 위대한 영웅들의 전장)

를 발표한 캘거리 교민 정진

형씨(40세, 필명 BJ Avilla)를

만나보았다. 

본 작품은 현재 아마존에서

킨들(kindle)버전으로 이북

(E-book)으로 판매되고 있

으며 (판매가 3불), PC와 스

마트폰 등으로 열람할 수 있

다고 한다. 12월경에는 종이

책으로도 발간을 준비중에 있

다고 정 작가는 말하며, 총 3

부작으로 구성된 본 작품의

제 2부는 내년 봄 출판 예정

이라고 한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학

사와 석사과정을 모두 마친

정씨는 2000년 가족들과 캘

거리로 유학 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캘거리 대학교

에서 종교학 박사과정을 수료

한 후에 직장생활과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집필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정씨는 10년전 세워진 캘거

리 불자회 창립 멤버였으며

현재 서래사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식 기자)

1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지난해 여름부터 작품 구상

을 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작품을 썼습니다. 이후 2

개월간 편집과정을 마치고 9

월말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작품 완성후 전문가에게 의

뢰해 편집과정을 거쳤구요,

전문 디자이너가 커버를 디자

인해주었습니다.

이민 1세로서 영문 소설을

쓰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

은 일일텐데 작품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작년에 재스퍼로 여행을 갔

다가(머린 호수에 있는) 스피

릿 아일랜드를 보고 나서 소

설의 줄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작품은

'Journey to the Spirit Island'

인데 이것도 내년 봄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교와

역사, 신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상상력들을 한데 묶

어 '인텔리전스 코드'를 쓰는

데 전념해서 이번에 우선 본

작품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

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종교, 역사, 과학

등 많은 분야들의 이야기와

이론 및 가설들을 담고 있어

서 독자들의 사실 확인을 위

해서 작품을 쓰면서 사용했던

각주를 이번 이북에서 모두

살려놓은 것도 특징 중 하나

입니다. 책을 보면서 각주가

달린 내용을 클릭하면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수 있

습니다.

작 품 을

쓰게 된 가

장 근본적

인 계기는

이 민  1세

로서 영어

로, 그것도

유럽과 서

구의 근본

적인 역사

와 종교, 그

리고 신화

의 문제를

다루어 북

미 및 전세

계 독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저

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저의 노력이 앞

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문

화와 사상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향후에는

동양과 한국의 사상과 혼을

담은 작품들의 저작 활동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작품 '인텔리전스 코

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

신다면

미국 첩보 전쟁에 대한 내

용으로 아일랜드 독립 무장

투쟁 단체의 콜린스 장군에

맞선 미국 레미스쿠 장군의

전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

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친구이

며 영국사관학교에서 학창시

절을 보낸 두 사람이지만, 아

일랜드 태생의 콜린스의 퇴학

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각자 아

일랜드와 미국으로 가서 이후

각국의 장군으로까지 승진하

게 되죠. 콜린스의 아내 아이

린은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

무기 개발에 성공해 남편은

아이린이 개발한 생화학 무기

로 영국과 이스라엘에 직접적

인 위협을 가하고, 결국 영국

은 이로 인해 초토화 되요.

콜린스는 어릴때부터 자신

이 아서왕의 화신이라고 믿었

고, 자신은 진정한 켈트의 영

웅이며, 앵글로-섹슨의 침입

을 물리치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을 꿈꾸며 자라왔고, 이

에 매료된 생화학박사이자 드

루이드 종교의 주술사이기도

한 아내 아이린은 콜린스를

도우게 되고, 그의 아일랜드

독립을 넘어선 세계 정복의

야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

콜린스는 영국 공격 후에

아서왕이 호수에 되돌려준 것

으로 알려진 엑스칼리버가 이

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하들과 명목상 팔레

스타인과 아랍인들을 해방할

목적으로 이집트 정권의 도움

을 받아서 영국 맨체스터의

비밀기지를 탈출하여, 시나이

(Sinai) 반도를 지나서, 이스

라엘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벌

어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

니다. 1부의 마지막에 전체

이야기의 근본 갈등인 드루이

드 주술사와 시오니즘과의 문

제가 북한과 동아시아를 중심

으로 이어지게 되고, 2부에서

종교와 신화를 중심으로 동아

시아 갈등의 근본적 문제를

소설상에서 재조명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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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성인 10명중 8명은

매일 커피를 레스토랑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마시고, 그

중 절반 이상은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사서 마시고

있다. 1주일에 팀홀튼을 찾는

이들의 수는 디즈니 매직 킹

덤을 1년간 방문하는 이들보

다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 같은 캐나다인들

의 커피 사랑은 좀처럼 수그

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

다. 소비 시장을 연구하는

NPD 그룹의 최근 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캐나다에

서 커피를 마시는 16%의 성

인들은 커피 소비량을 향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

며, 그중 39%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 이었다. 

NPD 그룹의 보고서에 따

르면 캐나다인의 이 같은 커

피 선호도는 이탈리아에 이

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

준이다. 게다가 캐나다에서

는 집에서 소비되는 커피양

이 63%에 달하지만, 이것은

보고서에 적용되지 않은 상

황이다.

NPD그룹의 음식 서비스

분야 책임 디렉터 로버트 카

터에 의하면, 식음료 관점에

서 커피는 캐나다의 최대 소

비 품목이며, 매년 캐나다인

들은 집에서 마시는 커피를

제외하고도 2억 1천 잔의 커

피를 사서 마시고, 이는 6억

달러의 매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기반

으로 한 것과 같은 스페셜 커

피(specialty coffee)는 커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

으나, 지난 5년 전에 비해

1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

다. 예를 들어 계절 특별 커피

인 펌킨 스파이스 라떼의 경

우에는 지난 2003년 소개된

이래, 2억 잔이 넘게 팔리고

있는 인기 음료중 하나이다.

하지만 역시 캐나다 커피시

장 부동의 1위는 원두커피

(brewed coffee)로 집 밖에

서 소비되는 커피의 80%는

원두커피이다. 게다가 밖에

서 커피를 사 마시는 이들의

61%는 원두커피만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스

페셜 커피로 유명한 스타벅

스에서도 판매 1위는 원두커

피 이다.

밴쿠버 하키팀인 커넉스를

상대로 펼친 설문조사에서도

커피 사랑은 여실히 드러났

는데, 그들은 1주일간 무엇을

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45%의 선수들은 술을, 38%

는 페이스북을 선택했으나

단 8%만이 커피를 끊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

다. (박연희 기자)

10명중 8명 매일 커피 사 마셔

(사진 : cbc.ca)



손에 마구 묻어날 듯이 푸르디푸

른 나뭇잎들이 슬그머니 다른 색으

로 변하더니 뚝 뚜뚝 낙엽 되어 떨어

진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면서 자신

을 정리하는 모습이 숙연하기까지

하다. 오호! 떨어지는 나뭇잎을 무연

히 바라보며 떠남을 아쉬워한다. 화

려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음이다. 비

바람에 시달린 생이었으나 그대의

파란 생명력이 짙었기에 내 마음이

풍요로웠고 그대의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졌기에 열기와 피로를 달랠

수 있었다.   

낙엽과 낙화(落花)는 다 같이 한

때의 영화를 뒤로하고 땅에 떨어진

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상처 없는 추

락(墜落)이다. 부여받은 소명을 다

한 모습 또한 같고 새해에 다시 잎과

꽃으로 윤회하는 기약까지도 모두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 감성을 자극

하는 흔적은 다르다. 낙엽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심란한 느낌이 들

게 하는 한편 낙화는 기대와 약동에

동화되게 한다. 그다음에 찾아오는

계절을 예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

다. 낙엽은 삭막한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고 낙화는 왕성한 활력의 여름

이 와 있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가을을 추락(秋落)하는 계절이라

고도 한다. 그리고 곧잘 인생의 황혼

에 비유한다. 오색의 계절옷 입은 단

풍의 아름다움을 황홀한 낙조에 견

주어 연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지

막을 아쉬워함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과장된 외식(外飾)의 발

로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황혼은 보

기에도 장엄하고 눈이 부시어야 하

지만, 내면에 풍기는 멋과 향이 깃들

어야 더욱 바람직하다. 이 멋과 향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

온 여정을 통해 은연중 모이고 쌓이

는 것이리라. 그래서 더욱 귀하고 존

경스럽다.  

이 추락(秋落)의 계절에 덧없는

인간의 추락(墜落)을 보면서 단풍과

낙엽을 대하기가 면구스럽다. 추락

(墜落)은 사람이나 사물이 사고나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사

전적 의미를 가진다. 인기작가 이문

열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

다’라는 소설이 있다. 제대로 생긴

날개를 달고 있다면 추락할 리가 없

다. 날개가 있기에 하늘 높이 올라갔

을 터이고 새나 비행기처럼 마음대

로 공중을 날아다닐 게 아닌가. 엄연

히 날개가 있음에도 혹시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겼다면 필시 날개에 고

장이 생겼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

람에게서 영광과 추락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영광 즉 엄연히 최상

의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흙 바

다에 비참하게 곤두박질치는 정황을

대했을 때의 갈등을 어찌 갈무리해

야 할 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을 떠나와 살아도 내 귀는 항

상 조국을 향하고 있다. 언어 또한 조

국을 잊어본 적이 없다. 조국에서 일

어난 일들을 실시간에 보고 듣는 세

상에 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조국

의 국적을 버린 자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임을 자인하면서도 조국을 향해

던진 끈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간섭

하고 따지고 싶어진다. 분노하고 안

타깝고 안쓰러워한다. 조국의 최고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어이없는

추락을 보면서 시대의 역사를 읽기

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다. 사람

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 국

격(國格)이 있는데, 외국에서 나그

네로 살면서 조국의 국격이 무너지

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다.    

요즘 중국 광저우에서 있었던 형

제 강도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무장한 형제가 어느 은행에 들어갔

다. “움직이지 마라. 은행돈은 정부

돈이고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것이다. 정부돈을 위해 여러분의 목

숨을 버리지 마라.” 형제 강도는 이

렇게 외치하면서 돈을 자루에 담아

유유히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뉴스

는 은행이 강도에게 100억 원을 강

탈당했다고 보도했다. 동생 강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형, 우

리가 가져온 건 20억인데, 웬 100억

이야?” 진짜 강도는 누구인가? 한

국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읽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란

다. “말이 되는군.”. 흔히 있는 일

인 것처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

는 말투다.       

애초에 날개가 없다면 높은 곳까

지 날아오를 일이 없으며 추락할 일

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으며 하늘 높이 치솟을 날개를 원

한다. 이 날개 얻기를 필생의 목표로

삼고 산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인생 최고의 성취이라고 여기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소중한 날개

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과욕과

물신(物神)에 현혹되어 날개를 다른

채 추락의 나락에 떨어진다. 비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추락한 비

참한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추락이

대수냐, 아니 추락은 한낱 낱말에 불

과하다.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좋

으니 무조건 욕심을 채워보자. 돈, 돈

은 영화의 어머니가 아니냐! 추락하

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역설도 통

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TV 뉴스 화

면에 당당하게 나온다. 허연 머리에

주름진 얼굴에는 자존심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을 못내 힘들게 하는 것은 두

려움보다는 수치심이라고 한다. 그

런데 추락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

람들에게는 전연 해당하지 않는 말

이다. 정직한 것들은 이 가을엔 모두

고개를 숙인다는데 추락한 사람들이

참회의 고개를 숙이는 가을이 되었

으면 좋겠다. 추락(墜落)이 없는 추

락(秋落)의 계절에 생각해 본다.   

<2013. 9. 18>   

灘川 이종학<소설가, 에드몬톤>  



창
조주께서 만든 작품 가운

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날 만든 여

성 “하와”일 것이다. 아담의 가장

중심 부분의 단단한 갈비뼈를 취해

서 본차이나(?)처럼 단단하고 남성

보다 수명이 길게 만들어졌다는 여

성들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무엇보

다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일과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디

모데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

니게를 존경하지만 내 나이 중년을

훨씬 넘어선 지금의 나는 육 남매를

잘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를 가장 훌

륭한 어머니로 모시고 싶다. 왜냐하

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다 나의 어머니 기도 소리가 내 귓

가에 들리며 다시 새 힘을 얻기 때문

이다.

이
세상 어머니들이 모두 위

대하지만 나의 어머니의

위대한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중학교에 입학 할

무렵 아버지의 오랜 병고로 기울어

진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아주 상실해버린 나의 어머니는 그

렇게 열심히 다니던 절을 뒤로하고

앞집 아주머니와 함께 이웃 교회 부

흥회에 참석하셔서 감격스러운 구원

의 은혜를 체험하셨고 주님께 기도

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셨다.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성품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마

다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집에

돌아오시면 그때까지 잠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와 함

께 식구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

던 모습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를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실 때면

슬픈 탄식 소리가 변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감사

찬송으로 변하고 맑은 가을 하늘 아

래 우리 집 울타리 밑에 피어있는 코

스모스 꽃이나 들국화 잎을 따서 예

쁘게 방문 창호지에 붙이시며 “황

무지가 장미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를 흥겹게 부

르시던 어머니의 믿음대로 마침내

아버지의 병이 완쾌되셨고 우리 육

남매를 모두 교회의 신실한 일군으

로 길러 내셨다.

이제 아흔 고개를 훌쩍 넘

으신 나의 어머니!

비
록 가난했지만, 집 마당

엔 봄, 여름이면 온갖 꽃

들을 피우게 하셨고, 가

을이면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에서

포도, 감, 밤을 따서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삯 바느질로 생계를 이

을 수 있었다. 유난히 음식 솜씨가 좋

으셨던 어머니! 친척들과 조카들 결

혼 폐백 음식은 도맡아서 해주시

고......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해 겨울 칠 년 만에 한국에 계

시는 어머님 찾아 뵙고 한 달간 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살같이 빠른 나날

들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수 하시고 성경을 읽

으시고 자식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

를 위해 기도 하셨다.

내가 철이 없을 땐 가난한 집을 원

망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

니 이곳 캐나다 이민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주 전화 드리

지만, 통화를 마칠 때마다 “꼭 예수

님과 함께 하여라.” 라고 한 번도 빼

놓지 않으시는 당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다시 힘을 얻는다.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 날마다 기

도 하시는 나의 어머니! 그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전선희 

(에드몬톤 얼음꽃 문학회 )





리스트, 그에게는 뭔가 특별

한 것이 있다. 9년에 걸친 유

럽 순회 공연에서 그는 ‘리

스토 매니아(Lisztomania)’

라는 신조어를 생겨나게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몰고 다

녔다. 그가 가는 곳은 언제나

팬들이 몰렸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훔치거나 머리카락

을 잘라 가려고 북새통을 이

루기도 하였다. 연주도중 얼

굴을 반쯤 가리워지는 그의

단발머리는 많은 음악생도의

유행이 되었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던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던지 하는 모

든 행동 하나 하나가 청중에

겐 놓칠 수 없는 하나의 드라

마가 되었다. 오빠부대의 원

조, 사생 팬을 만들어낸 시초

격인 리스트는 말 그대로 19

세기의 슈퍼 스타였다. 

슈퍼스타의 어린 시절로 거

슬러 가본다면, 그의 부모님

은 헝가리 라이딩 지방의 보

통 사람들이었다. 리스트의

아버지는 하이든과 친분이 있

는 아마추어 음악가였지만 리

스트가 피아노에 특출한 재능

을 보이자 아버지는 명 연주

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그만두고 비엔나로 이주했다. 

1819년-1823년 까지 리스

트의 선생님은 체르니였는데

체르니는 리스트를 정성을 다

해 꼼꼼하게 지도하였고 리스

트 또한 인생에서 영향력을

준 선생님으로 체르니를 꼽을

만큼 잘 따랐다. 어린 리스트

는 베토벤을 만난 적이 있다

고도 전해진다. 전해지는 이

야기에 의하면 베토벤의 리스

트의 연주를 듣고 그의 이마

에 키스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이유는 그 당시 베토벤은 이

미 청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

기 때문이다. 

리스트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파리로 향했다.

1827년 급사할 때까지 리스

트를 연주로 혹사 시키고 돈

을 챙겼다. 아버지의 사망 후,

젊은 리스트는 모든 연주를

취소하고 사람들에게 잊혀 질

때까지 대중 앞에서 잠시 사

라진다.

1830년대 그는 다시 무대

로 컴백한다. 훤칠한 키와 흰

얼굴, 매력적인 푸른 눈과 길

게 늘어뜨린 머리, 그는 청중

을 매혹시키는 재능을 타고난

연주자였다. 그가 무대에 오

르는 순간 사람들은 무아지경

에 빠지곤 한다. 그는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이다. 그의 인

생에서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

을 체르니라 한다면, 음악적

인 문화충격을 준 사람은 파

가니니였다.  

파가니니는 악마의 기교라

불릴 만큼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파가니니의 초절

기교에 충격을 받아 ‘피아노

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결

심하고서 피아노의 테크닉을

극한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테크닉에

영향을 준 사람이 파가니니라

면 리스트에게 섬세한 감성과

색채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은 바로 쇼팽이었다. 리스트

는 언제나 쇼팽의 연주에 경

의를 품었다. 리스트는 쇼팽

을 좋아했지만 쇼팽은 리스트

를 견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몸이 허약했던 쇼팽은

남성미 넘치는 리스트가 부러

웠을지도 모르겠다. 

리스트는 1835년 살롱의

안주인이었던 마리 다구 백작

부인과 사랑에 빠져 사랑의

도피를 택했고 이후 3명의 아

이 블랑딘, 코지마, 다니엘을

낳았다. 다니엘이 태어난 후

부터 사이가 벌어져 리스트는

9년에 걸친 유럽 순회공연을

떠났고, 연주여행도중 여자관

계에 대한 온갖 소문은 대부

분이 사실이었다. 리스트가

애정행각을 벌인 여성 가운데

에는 당대 최고의 무희 로라

몬테즈도 이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싸워대던 마리

와 리스트는 모든 것을 버리

고 사랑을 택했을 만큼의 불

같은 사랑의 종지부를 1844

년 찍게 된다. 

이후에도 리스트는 계속적

인 연주 활동과 연애활동을

하는데 점차 지치기 시작한

다. 마흔을 눈앞에 앞둔 시기

에 그는 미래의 음악에 대한

구상으로 꽉 차 있었다. 음악

과 시문학의 결합을 말하는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바그너이다. 바그너는 오페라

를 종합 예술의 최고의 경지

로 만든 사람이므로 풍부한

감성이 넘치는 리스트의 작품

에 드라마티시즘을 덧입히는

작업을 하였고, 브람스 등 전

통을 고수하는 작곡가들은 이

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리

스트의 말년이다. 문란한 애

정행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인 카톨릭 신앙을 유지해오던

리스트는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1862년 큰딸 블

랑딘이 죽은 후 신앙심으로

슬픔을 이겨냈다. 그로부터 3

년 후 리스트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1865년 그는

신품성사를 받고 사제가 되었

기 때문이다. 미사를 집전할

수는 없었지만 사제로서의 맡

은 역할을 진지하게 해내고

있었다. 

잠시 언급했던 바그너는 뛰

어난 음악가였지만 리스트의

둘째 딸과 세기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결혼하기에 이르러

리스트와는 앙숙이 되었다.

1886년 바그너 사후, 딸인 코

지마가 책임지고 있는 바그너

페스티벌 참석 차 바이로이트

를 방문한 적도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886년7월 31일 리

스트는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

다. 

신교도였던 코지마는 임종

을 앞둔 아버지를 두고 사제

를 부르지 않았었고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장례식 없이 사제

옷을 입혀서 묻어 달라는 것

도 무시한 채 시신을 바이로

이트에 안장했다. 그가 바이

로이트에 묻힌 것에 격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유는 바

이로이트에서는 리스트의 이

름이 사위 바그너의 명성에

가려 빛 바랠 수 밖에 없기 때

문이었다. 

글 신윤영

(윤 음악학원 원장) 

쉽고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106

19세기 슈퍼스타 

리 스 트

1893년 3월 23일 조선 왕

실의 악공들이 국악기 10점

을 들고 제물포를 떠나는 배

에 올랐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참가

하기 위해서다. 제물포에서

시카고까지는 뱃길로 한 달

하고도 닷새가 걸렸다고 한

다. 조선전시관에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어 나라의 위

기를 타개하고자 했던 고종

의 염원이 담겨있었다. 악공

들은 박람회가 끝나자 귀국

했지만 악기는 미국 보스턴

인근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에 기증됐다.

당시 박람회에 전시됐던

악기 중 8점이 지난 25일 오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120

년 만의 귀환이다. 생황·대

금·당비파·양금·거문

고·장구·피리 2점이 돌아

왔으며, 훼손이 심한 해금과

용고는 제외됐다. 이 악기들

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

는 ‘120년 만의 귀환, 미국

으로 간 조선 악기’ 특별전

에 전시된다. 이번에 귀환한

악기는 음악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당비파

(唐琵琶)는 근대 이전에 제

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당비

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피리는 입에 대고 부는 부분

(서)이 남아있는 유일한 것

이어서 가치가 높고, 용무늬

와 자수로 장식된 장구는 궁

중악기 특유의 화려함을 자

랑한다.(중앙일보 발췌)

120년 전 미국 건너간 국악기,

모국 국립중앙박물관서 만나봐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됐던 당비파. 중국에서 전래

된 네 줄짜리 현악기다. [사진 국립국악원]



◑ 정변이 일어나던 날

광해군은 16년 동안 세자생

활을 했다. 그 16년은 2인자

로서 살얼음판을 걷는듯한 세

월이었다. 세자 책봉되면 특

별한 일이 없는 한 왕권은

‘떼 논 당상’이지만 광해군

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동

맹국 명나라에서도 세자로 인

정할 수 없다고 딴지 걸기 일

쑤였고, 신하들 중에도 다른

왕자를 세자로 정하라는 시도

가 있었고 왕권을 물려줄 선

조도 세자를 미워해 가능하면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신성

군, 영창대군에게 선위 하려

다가 마지못해 물려줄 수 밖

에 없었다.

그는 왕위에 올라 15년동안

조선을 통치하다 정변이 일어

나서 폐위되어 교동과 제주도

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

고 죽었다. 

정변을 일으키고 왕위에 오

른 능양군(나중에 인조)은 광

해군의 조카로 정변의 명분은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와

가까워 진 것, 족보상 어머니

인 인목왕후를 폐위 시킨 것,

대북파의 전횡과 매관매직 부

정부패로 인한 민심이반, 무

리하게 대궐 보수공사를 해서

민심을 잃은 것 등이 작용했

다. 

정변이 일어날 징조는 여러

곳에서 보였다. 이서와 신경

진이 처음 반정논의를 시작했

는데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조정에서는 역적

모의한 자들을 잡아들여 국문

하라고 했다. 광해군 일기 15

년 1월4일 기록에 이귀가 역

적모의와 무관하다고 상소를

올린 것이 있다. 이귀는 정변

의 핵심인물로 김자점과 함께

의심을 받고 있었다.

광해군은 역적모의를 별 것

이 아닌 걸로 생각해 정변이

일어나던 날도 역적모의 상소

가 올라 왔는데도 연회가 벌

어져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유희분 박승종이 두 번 세 번

역적모의를 사전에 분쇄한다

고 주장해 그때서야 조치를

취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 때 광해군은 창덕궁에 있

었는데 왕을 지켜야 할 훈련

대장 이흥립은 이미 반란군과

한편이 되어 있었다. 광해군

의 측근 김 상궁도 정변이 있

을 것을 알았으나 반란군의

뇌물을 받고 광해군에게는 별

일 없다고 안심 시켰다. 정변

이 성공하자 김 상궁은 즉각

처형되었다. 

화광이 중천하며 반란군이

대궐로 밀려 들어오자 광해군

은 내시와 함께 대궐 담을 넘

었다. 그는 의관 안국신의 집

에 숨어 사태를 살폈다. 그는

반란군이 불을 지를 곳이 어

디인가를 탐문했다. 불이 난

곳이 종묘가 아닌 함춘원이란

것을 알고 광해군은 일단 안

심이 되었다. 역성혁명은 아

니기 때문이다. 역성혁명이

났다면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종묘부터 훼손했을 것이

다.

나의 대에서 역성혁명으로

나라가 망한다면 정말 열성조

를 뵐 면목이 없는 게 아니겠

는가? 광해군은 처음에 이이

첨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

닌가 의심했다. 정권의 핵심

세력 이이첨을 의심해야 할

만큼 광해군 정권은 지지기반

이 취약했다. 

◑ 광해군의 몰락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은 광

해군은 안국신의 부인 정담수

를 시켜 밖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그러나 정담수는 정변

이 성공한 것을 알고 광해군

이 자기 집에 숨어있다고 밀

고했다. 능양군(인조)는 이천

부사 이중로를 시켜 광해군을

모셔오게 했다.

광해군은 죄인의 신분으로

인목왕후 앞에 나아가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인목왕후는

광해군을 죽이려 했다. 아들

과 친정아버지를 죽인 원수

다. 그러나 서인들은 광해군

을 죽이지 않고 왕에서 다시

광해군으로 강등 시켜 강화도

로 유배를 보냈다. 

강화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광해군은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실이 강화로 피난을 오자

유배지를 강화 옆에 있는 섬

교동으로 옮겼다 그 후 제주

도로 유배지를 옮겨 제주에서

일생을 마쳤다.

서인은 대북파에 대해 철저

하게 보복을 했다. 대북파의

영수 정인홍은 사형을 당했

다. 조선시대 법 규정에는 정

승을 지낸 노인은 사형을 시

켜도 사약을 내려 죽게 했는

데 서인은 법 규정을 어겨가

면서 정인홍의 목을 베서 죽

이는 참수형에 처했다. 임진

왜란 때 곽재우와 함께 의병

대장으로 이름을 떨친 정인홍

은 88세 나이에 역적으로 참

수형을 당했다. 

이이첨은 반란이 일어난 것

을 알고 한양을 빠져 나와 도

주해 이천에 숨어 있다 관군

에게 잡혀 압송되어 참수형을

당했다. 광해군의 처남 유희

분도 참수형을 당했다. 서인

은 정인홍, 이이첨 등 대북파

뿐 아니라 폐모론을 반대한

소북파까지 죽여 정변의 목적

이 폐모론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정적 제거에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참수형 당한 사람만

30명에 이른다. 

광해군의 몰락과 함께 북인

은 소북, 대북 할 것 없이 철저

히 보복을 당해 20세기 초까

지 북인은 악의 화신으로 취

급 당했다. 북인이 철저하게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친명

정책을 쓰지 않고 청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한 것이다. 

서인은 광해군을 축출한 후

다시 친명정책을 쓰다 청나라

에 항복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다 명이 망해서 없어져

명나라 사람들도 청나라 조정

을 섬기는데 조선의 서인들은

그때까지도 망한 명나라에 대

한 존명사대를 했을 정도로

조선 지배층에게 명나라는 절

대적 존재였다.

◑ 광해 복위 운동

서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능

양군이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았으나 정변의 목적이 오로

지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었

으니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다. 서인들은 권력을 잡자마

자 재물과 여자부터 탐했다.

대궐의 물건은 신하들이 손

댈 수 없으나 대궐의 물건을

나눠가졌다. 

정사공신 2등에 오른 심기

성은 동료 이해에게 “원훈들

을 시켜 공신들에게 대궐 물

건을 나눠 준다는데 우리고

가서 받자”고 말했다. 그러

나 이해는 “어찌 대궐 물건

에 손을 댈 수 있는가? 받으려

면 너나 받아라.”라고 거절

했다. 

또한 공신들은 “연산군 때

에도 연산군의 시중 들던 여

자들 공신들에게 나눠준 전례

가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다 오윤겸에

게 책망을 들었다. 

오윤겸은 “우리가 모두 광

해군의 신하였는데 위에서 그

렇게 하자도 해도 죽음을 무

릅쓰고 안 된다고 해야지 어

찌 자청해서 그럴 수 있는가?

윤리가 끊어지고 기강이 무너

져도 이럴 수는 없다.”고 한

탄했다.

권력욕 때문에 일어난 정변

은 논공행상부터 말이 많더니

자중지란이 일어나 인조2년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 가는 망신을

당했다. 인조 때 영의정을 지

낸 정태화는 “종묘사직을 위

해 정변에 참가한 사람은 최

명길, 이해, 장유 정도다. 나머

지는 모두 사리사욕과 정권욕

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 후 인조 6년에는 승지를

지낸 유효립이 광해 복위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유효립은

광해군 처남인 유희분의 조카

로 승지를 지내다 정변이 일

어나 제천으로 유배를 갔다.

유배지에서 그는 광해 복위

운동을 시도해 선조의 5번 째

아들 인성군을 왕위에 올리고

광해군을 상왕으로 모시는 계

획을 세웠다. 

유효립은 윤계륜, 남응민,

안집중, 민대 등과 군사를 동

원하고 나머지는 한양에서 호

응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거사 하루 전날 허유가 밀고

하였다. 이들은 인조 6년 1월

초 무기를 싣고 한양을 향해

오다 남대문, 동대문에서 미

리 매복해 있던 관군들에게

잡혔다.

조정에서는 인성군을 죽이

라고 했으나 인조는 불문에

붙이고 인성군을 살려주었다.

광해군은 유효립 등에게 친서

까지 써 주며 복위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인조는 광해

군도 불문에 붙이고 더 이상

일을 확대 시키지 않았다. 

◑ 광해군의 마지막

교동에서 제주로 유배지를

옮긴 광해군은 제주에서 67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광

해군은 유배지에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소식을 듣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소식

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

을까. 

세상을 떠날 때 광해군은

“어머니 발치에라도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래서 광해군 묘는 생모 공빈

김씨의 묘가 있는 남양주로

옮겼다. 강화에서 죽은 부인

유씨의 묘도 옮겨 합장을 했

다. 광해군의 묘 부근에는 친

형 임해군의 묘도 있다. 

광해군은 친형 임해군은 물

론이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도

죽일 마음이 없었다.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고 적통론을 주

장한 영의정 유영경도 죽일

마음이 없었다. 효자 소리를

들었던 광해군은 부왕 선조가

남긴 유지를 지키려고 했다. 

“형제들 사이에 우애를 지

키고 대신들을 바꾸지 말고

계속 중용하라”는 선왕의 뜻

을 지키려 노력했고 집권 초

기에는 남인들을 등용하여 당

쟁의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했

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의 대

북파가 힘을 키워 왕권을 위

협할 정도가 되었으니 광해군

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

다. 

광해군과 북인의 몰락은 남

명학파의 몰락을 가져와 남명

조식 선생의 현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사구시 학문은 일

부 남인계열의 실학파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

다.

광해군의 실패와 성공(4)

오충근의역사기행

(본 작품은 제 6회 민초문학상을 수상을 한 강미영 시인이 이유

식 시인을 위해 쓴 작품으로, 지난 9월 21일 토론토 캐나다 문인

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유식 시인의 6집 출판 기념회에서 낭송되

었다. 편집자 주 )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모습에 따르면 ‘하느님 경

험’은 관념적이고 서술적이

기 보다는 실천적이며, 개인

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공동체

적인 체험이다. 다시 말해, 인

류가 하나의 생명의 망을 이

루어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기

독교인의 신앙과 삶이다. 기

독교인의 정체성은 교회에 출

석하고 있느냐, 성경의 절대

적인 권위를 인정하느냐,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느냐, 예수

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예수

의 구속론을 인정하느냐, 내

세를 믿느냐 에 달려 있는 것

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느

님의 조건없는 사랑을 신뢰하

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과 관계를 이

루어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신앙과 믿음의 핵

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다. 먼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생명

들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

다. 

신약성서의 예수에 대한 이

야기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

에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사

랑’(Compassion)을 실천함

으로써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서 성스러움 즉 ‘하느님이

함께 있음’을 체험한 이야기

들이다. 하느님이란 교리적으

로 믿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

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며

깨닫는 영적 실제(Spiritual

Reality)이다. 

복음서들에 따르면 예수는

사람들을 불렀다. 물론 예수

의 목적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

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기

독교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여전히 유대교인이었

고 기독교 교회는 아직 탄생

하지도 않았다. 다만 예수는

‘하느님이 있는 곳’은 선한

사람과 죄인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웃고 울며 함께 살아

가는 곳이라고 몸소 보이려는

것 뿐이었다. 하느님의 신앙

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관계이고 체험이다. 또한 예

수는 부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요청하기를 버림받

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

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예수의 원초적인 선교

정신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질은

다른 무엇보다도 연민의 사랑

을 사심없이 실천하느냐 에

달려있으며 이것이 초기 기독

교 교회에서는 사도직의 권위

가 되었다. 연민의 사랑의 실

천은 제도적인 형식과 율법과

전통과 이분법적 교리에 억눌

려서 하느님 즉 ‘생명의

영’(the Spirit of Life)으로

부터 분리되어 생존의 두려움

과 편견과 이기심 속에서 살

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흑

속의 빛과 희망과 기쁨이었

다.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사

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체험은 지금까

지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체험이었고, 이것

이 하느님을 느끼고 깨닫는

체험이라고 깨달았다.  

예수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분법적 종교체제와 제도적

인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며, 오직 ‘삶의 공동

체’를 이루고 그것이 성숙해

져 가도록 격려했다. 무엇보

다도 평범한 민중들을 탄압하

고 착취하는 혹독한 세금제도

와 제국적인 농업정책과 중앙

통제의 경제정책과 종교적인

정결법과 같은 비상식적인 율

법에 더 이상 억눌려 살지 말

고 이것들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라고 도전했

다. 예수의 꿈은 로마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을 개혁

하여 ‘연민의 사랑 하느님’

이 통치하는 공정한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건설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2%의 부자

들이 통치하는 21세기의 세

상은 2000년 전에 로마제국

이 통치하던 예수의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전 세계 인구

70억 중의 30억이 하루에

$2.50 이하를 가지고 연명하

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80%가 하루에 10불로 살고

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가? 1세기에 예수를 따르

던 방식과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방식이 다른가? 예수가

로마제국에 항거하여 선포했

던 ‘연민의 사랑 하느님’이

통치하는 하느님나라는 2000

년이 지난 후에 효력이 없어

졌나? 엄밀히 말해서, 예수가

선언한 하느님이 통치하는 하

느님 나라는 죽은 후에 올라

가는 하늘 위의 나라가 아니

라 지금 여기에서 공정한 분

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연민의

사랑이 풍성한 나라이다.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정신

을 따른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연민의 사랑 하느

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

다. 수상이나 여왕이나 대통

령이 통치하면 그들의 통치를

느낄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통치자인 하느님을 느

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

민의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하느님을 방

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나 문제

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세상

과 만물과 생명들을 보는 방

식을 새롭게하고 생각하고 사

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기독교 교회에서 흔하게 하

는 영성훈련 또는 기도훈련

또는 제자훈련 또는 새벽기도

회 철야기도회 또는 부흥회

등의 목적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던지

‘연민의 사랑 하느님’을 몸

과 마음과 영으로 느낄 수 있

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 이외

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

이는 목적은 ‘하느님이 함께

있음’을 홀로 느끼고 체험하

는 것은 미완성의 신앙과 삶

이고 때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사심없는 관계

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욱 깊

이 느끼고 알기 위해서 이다.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세상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을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보

고, 새로운 귀로 새롭게 들으

며, 새롭게 살아가는 ‘하느

님 체험’이다. 하느님을 느

끼고 깨닫는 것은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정의와 조건없

는 연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

는 것이다.* 

예수가 깨달은 ‘하느님의

의미는, 하느님은 인간이 온

전히 알 수 없는 우주적인 신

비함이며; 하느님은 불과 바

람과 같은 창조적인 변화의

힘이며; 하느님은 재생의 힘

즉 생기(숨, 에너지)이며; 하

느님은 생명의 중심이며; 하

느님은 생명의 심장이고, 인

간은 그 심장의 박동이며; 절

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

으로, 비겁함이 담대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의가 정

의로, 전쟁이 평화로 변화되

는 현실이 하느님의 실제

(Reality)이다. 따라서 사랑,

정의, 평화, 희망, 기쁨이 하나

님이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느

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느

님이다’(요한일서 4:16)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기가 왜

그렇게도 힘든가? 그러나 이

진리를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만물들은 하느님의 사랑

의 표현이고 기적이다. 매일

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주의깊

게 살펴보면, 하느님의 사랑

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매

순간들은 순수한 사랑의 기적

들이다. 모든 순간에 생명의

기적, 즉 사랑의 기적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을 살아있게 하

는 모든 호흡에서 기적을 느

낄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신비스럽고 경이롭다. 바람을

느낄 때에, 햇빛이 얼굴에 와

닿을 때에, 시원한 비를 맞을

때에 생명의 중심에 있는 하

느님 즉 사랑을 체험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가르

친대로 피상적인 삶에서 얻는

즐거움과 쾌락들 보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심오한

삶의 의미를 체험하기를 갈망

해야 한다. 생명의 중심에 있

는 ‘사랑’은 끊임없이 사람

들을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

다. 그러나 지구촌의 동료 인

간들은 모두 잘 살고 있지 못

하다. 

아프리카에서는 수 백만 명

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

고 있다. 카리브해 연안의 사

탕수수 농장의 농부들은 하루

에 16 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겨우 4불을 받고 있다. 교회들

은 아직도 동성애자들에 대해

서 침묵을 지키려고 한다. 또

한 인종차별, 성차별, 성적본

능차별, 빈부차별이 교회 안

밖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모

든 생명의 중심에 하느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른 생명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적인 세상이다.

교회가 정치적이고 상업적

으로 창작한 교리들에서는 사

랑의 음성, 하느님의 음성, 역

사적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가 없고, 그대신 필수조건과

두려움과 심판과 징벌의 소리

만 들릴뿐이다. 사랑은 하느

님이다. 예수의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네 이웃을 네몸과 같

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서의 핵심이다.’(마태

22:34-40). 조건없는 연민의

사랑이 없는 곳에 하느님은

없다. 사랑이 하느님이기 때

문이다.*

최성철 목사의 종교컬럼_56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

역사적 예수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미(8): 

조건없이 사심없이 함께 아파하는 연민의 사랑은 하느님

기차가 6시45분에 도착하

기로 돼 있다. 그것을 기다리

는 건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오기로 돼 있는 거다. 가만히

있어도 온다. 

당장 이 시점에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 보장은 커

녕, 아예 안 올 거라고 보장

돼 있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다.

- 홍승수 서울대 명예교

수 (한국 천문학회 전 회장)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

이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

이 비전입니다.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어려

울수록, 불가능해 보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희망이다.

조영탁의 행복 경영 이야기



최근 몇주간 앨버타주정부

이민 (AINP) 관련 새로운 프

로그램들이 발표되었고,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도 개정

되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앨버타취업경

력자 (AWE - Alberta Work

Experience Category) 및 앨

버타 대졸취업자 (PGW -

Post-Grad Worker) 우대 프

로그램은 신청자들의 입장에

서 긍적적인 내용을 많이 담

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과정을 지

켜보면 주정부에서 이미 발표

된 세부사항을 몇 차례 수정

하여 오해와 혼선이 발생했습

니다.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다시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

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QCook의 경우 어떤 변화

가 있나?

A주정부이민 프로그램

내에 두개의 옵션이 가

능해졌다. 즉, 자격증 제출을

요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SRS)에 더하여 신설된 앨버

타주 경력이민 (AWE) 도 신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앨버타

취업경력 최근 2년내1년 이

상인 Cook들은 올11월28일

까지 한시적이나마 자격증 제

출없이 AWE 신청이 가능하

다. 

다만, 영어성적제출은 여전

히 필요하며 최소점수만이 다

소 낮아졌다. (IELTS 기준

4.0 이상) 한편, 연방으로 직

접 신청하는 기존의 캐나다경

력이민(CEC)는 당연히 이번

개정과 무관한 별개의 프로그

램으로 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

다.

Q비숙련직의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A최근 3년내 취업경력

2년을 증명하면 역시

11월28일까지 AWE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

숙련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Food & Beverage Server,

Kitchen Helper, Food Count

Attendant, House Keeper,

Cashier, Grocery Clerk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레스토랑 비숙련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정

내용은 없나?

A긍적적인 변화로서 종

전의 업소당1명 정원

규정이 삭제되었고, 직원수

20%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

하다. 즉, 직원 12명인 업소의

경우 비숙련직 3명까지 신청

이 인정된다. 역시 11월28일

까지 한시적임을 주의해야 한

다.

Q호텔/모텔 등에 종사하

는 비숙련직과 관련한 변

화는?

A당초의 규모별 주정부

이민 신청인원 제한 규

정은 올 11월28일까지 적용

되지 않는다. 즉, 호텔/모텔에

종사하는 비숙련직으로서

Food & Beverage Server,

Room Attendant (House

keeper)는50개 객실당 2명,

Front Desk Clerk은 1명으로

주정부이민 연간 허용인원수

가 제한되어 왔었는데, 한시

적으로 올 11월28일까지는

제약없이 허용된다.

QRetail, Service Super-

visor 직종에는 어떤 변

화가 있나?

A그간 많은 해당 직종

취업자들에게 주정부

이 민  (Employer-Driven

Skilled Worker Category) 신

청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관

련 대학 전공 요건이 이번에

삭제되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청서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

져 있지 않고 기존에 시행되

어 오던  프로그램속에 추가

된 것이므로 앞으로 상당수

해당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

로 전망된다.

Q앨버타경력이민 프로그

램 (AWE) 요건은?

A신청서 제출일 현재

앨버타내에서 Full-

time취업 중이며, 숙련직은

최근 2년내 1년이상, 비숙련

직은 최근 3년내 2년 이상 앨

버타내에서의 취업경력을 증

명해야 한다. 단, 제외대상직

종 리스트 (Ineligible occu-

pation list)에 해당되지 않아

야 하고, 11월28일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 AWE 경력기간 판단 기

준은?

A숙련직은 최근 2년내

1년 이상, 비숙련직은

최근 3년내 2년 이상 full-

time으로 취업한 경우에 인정

된다. Full-time의 기준은 주

당 최소 30시간 이상이다.

Q국제학생으로서의 혜택

은?

A 기 존 의  프 로 그 램

(Employer-Driven

International Graduate)에 더

하여 졸업후 앨버타내 취업자

를 위한 프로그램 (Post-

Grad Worker) 이 신설되었

다. 앨버타내 대학에서 1년(2

학기) 이상 코스 수료 후 취업

한 국제학생들에 한하여 즉시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설된 PGW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기존 국제학생

프로그램 요건이 수정되었음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

존의 6개월 이상 취업후 신청

요건은 삭제되었고, 종사직종

에 비숙련직이 추가되었다.

Q앨버타대졸취업자 우대

프로그램 (PGW) 요건

은?

A주정부가 인정하는 앨

버주내 1년이상 대학

코스 수료자로서 앨버타주내

에서 취업 중이어야 하며, 숙

련직은 물론 NOC C level의

비숙련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9월27일자로 갱신된 제외대

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어야 하며, 졸업후취업

비 자 (Post-Grad Work

Permit) 소지자만이 해당됨

을 주의해야 한다.

Q기존의 국제학생 프로

그램과 신설 PGW의 차

이는?

A가장 뚜렸한 차이점으

로서 신설된 프로그램

은 고용주의 동의 내지 협조

없이 취업자가 독자적으로 신

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서 비숙련직

이 불가능했음에 비해 신설

프로그램은 비숙련직을 폭넓

게 인정하고 있다.

Q 당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앨버타주 외 대

학코스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앨

버타주 취업후 즉시 주정부이민

신청이 가능했는데, 불과 며칠

만인 9월27일자 발표에 따라 제

외되었다. 갑작스런 변경이유

는?

A예상치 못한 신청자

쇄도로 인해 앨버타주

대학 졸업자만으로 한정하는

변경이 불가피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9

월27일을 기준으로 이전 신

청자들에 대해서 만큼은 당초

발표내용대로 인정된다.

QDaycare Centre취업자

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

나?

A변화된 내용이 없으

며,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설된 AWE나 PGW 로

갈 수 없다. 종전 앨버타주 고

용주 주도형에서의 자격요건

만이 그대로 적용된다.

Q산업기능인력 (Trades)

을 위한 프로그램의 변화

는?

A자 격 증 필 수 업 종

( C o m p u l s o r y

Trades)은 여전히 앨버타자

격증 제출이 필요한 기존의

프로그램 (SRS) 으로만 주정

부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그

러나 자격증임의업종 (Op-

tional Trades)는 SRS외에 이

번에 신설된 AWE로도 신청

이 가능하다.

Q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적용제외 대상직종 리스

트란 무엇인가?

A당초 적용대상 직종

리스트 (Eligible oc-

cupation list)가 발표되어 약

100여개 정도만의 직종이 적

용되었지만 곧바로 현재의 적

용 ‘제외’ 대상 직종 리스

트 (Ineligible occupation list)

로 대체되었다. 신청자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각각 제외대

상 리스트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Cook의 경우 PGW의

제외대상 직종 리스트에 올라

가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으로

갈 수 없다. 반면, AWE의 제

외대상 직종 리스트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프로

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한 편 , Food & Beverage

Serve, Food Count Atten-

dant, Kitchen Helper,

Housekeeper, Cahier, Gro-

cery Clerk 등은 두 프로그램

의 적용제외대상 직종 리스트

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설된 두 프로그램 모두 신

청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비

숙련직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가능하다.

Q 영어점수제출 요건의

변화는?

A비숙련직에 대한 영어

점수 제출요건은 변동

없 이  적 용 된 다 . 즉 , 최 소

IELTS 4.0 또는 CELPIP 2H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새로

이 도입된 AWE 의 경우 skill

level 과 무관하게 모두 최소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하지만,

PGW의 경우 비숙련직 (NOC

C level) 만이 제출의무가 있

다.

Q신청서 제출기한은?

AAWE와 요식업 및 숙

박업 비숙련직 특례

(정원제한 폐지) 조항은 모두

올 11월28일까지만 시행된

다. 시행초기인 현재로서는

연장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당

일 업무시간까지 앨버타주정

부 해당 사무실로 직접 배달

되거나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만이 유효하다.

이외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전

과 동일하게 제출기한 없이

시행된다.

최근 앨버타 주정부이민 개

정과 관련하여, 약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중요한 사항들이

수정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2주전의 칼럼은

이번 글의 내용과 비교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

최장주

공인이민컨설턴트

ICCRC ID: R409111

jchoi@hanwood.ca

403-774-7158

한우드 이민칼럼 (68) 

앨버타 주정부이민 개정

- 주요 내용 Q & A -



❚공관 및 단체 •  동호회

❚관광 • 여행사

❚도매상

❚민박

❚번역 •  통역

❚변호사

❚보석

❚보험/뮤추얼펀드

❚등록사업소

❚ 미용 • 마사지

❚종교 단체

❚냉동 • 전기

❚ATM

❚ 노래방 •  주점

❚부동산

❚스포츠 • 레져

❚식당 • 레스토랑

❚떡집

❚건강식품 • 용품

❚ 건축 • 수리

김인석 Home Inspection........975-7777

수리 및 개조..........................466-7704

(주)시공사.....................(587)435-5114

호호인테리어 노호곤...............607-6808

A-PLUS 건축.........................463-7070

BUILDER MASTER................399-3982

C&S PROJECT INC................801-7433

Coreson 종합 건설.................918-2320

Fine Home 건축 김형우..........399-2898

Good Job 페인팅 이강용.........397-6308

Green Mate 이동근...............891-4674

Kang‘s home........................992-8413  

Kim’s Plumbing...................903-1818

Kool Renovations(Business Only)..816-8335

Third Mind 건축 (TMC).........400-6170

Top Express Roofing 지붕전문..247-3625

컬리넌 보석...........................276-2078

캘거리 골드마트.....................234-8949

베딩톤 골프_티칭 프로 정성엽..686-2171

모니카 개인트레이너...............903-8282

Varietyitem 한인도매상..........479-5178
동막골 민박집........................276-3338

Prudent Notary Public....................402-2286

SK Solutions 허인령 공증 법무사.450-2228

Charlie 전기공사...................966-5368

KS 종합보수센터....................399-4707

갤럭시 가라오케.....................452-7790

난타 노래방 가라오케 바..........262-9783

돈데이..................................718-0358

솔레 가라오케 바....................471-8881

모일례 미용실........................243-7137

바디워크 크리닉......................813-5951

반영구화장............................397-1633

부부미용사............702-0228/827-1943

속눈썹연장.....................587-899-8505

주얼헤어(Jewel Hair Gallery)..453-0188

트루코 살롱...........................240-4131

하모니아 웰니스.....................288-5982

Mira’s Hair Salon..................228-0838

Healing Hands 심형진 ...587-897-4270

Shear Synergy Hair Salon.....698-1136

‘고재필 맥클라우드보험.............479-0773’

노효원 Del Fisher Insurance Inc.606-9310

런그렌&영보험 염승곤.............539-9524

한인종합보험 이상규...............255-5020

Steward Financial 박찬중.......863-8580

한국대사관 오타와...........613-244-5010 

한국 총영사관 밴쿠버.......604-681-9581

이민자협회............................538-8376

한인회..................................216-4600

실업인협회............................258-1161

한인노인회............................239-5514

한국어학교............................281-7888

고려대학교 동문회..................681-7512

민주평통자문위원...................263-0576

서울대학교 동문회..................620-8261

아버지학교............................253-3253

한인기술자모임......................615-3611

한인 골프협회........................686-2171

한인교역자회.........................255-7080

한인라이온스클럽...................263-6650

한인문인협회.........................686-4135

한인산악회............................998-9652

한인여성회............................685-5447

한인장학재단.........................220-8723

한인참전용사회......................695-6030

한인축구협회.........................819-9395

한인합창단............................801-9879

ROTC 동지회.........................760-0119

강병진 부동산.........................471-7111

고기원 CIR Relators...............680-9827

곽정수 CIR Relators...............608-7291

권준용 SUTTON....................200-4989

그레이스 리, Red Deer............896-8700 

남민우 REMAX......................860-8860

노현석 Realty Executives........607-5647

리차드김 부동산 REMAX........616-0734

박기영CIR Realty....................681-7512

부자부동산(정화용).................874-4989

빈센트 김 MAXWELL.............815-8990

이동원 MAXWELL.................397-9911

이춘호 MAXWELL.................680-6130

정종상 Discover Estate..........462-3700

제니리 MAXWELL.................813-7004

최순일 ROYAL LEPAGE..........479-1472

최재봉 Discovery...................399-8124

Bob Kyung / MAXWELL........700-3232

국제 와이웸 오아시스 베이스.....969-9191

늘푸른 한인 교회....................217-2758

레드디어 한인교회..................392-8538

만민교회...............246-9226/815-1885

벧엘 장로교회........................462-0135

빛과 사랑의교회.....764-4178/708-8765

사랑의 교회...........................796-8910

성결 교회..............................540-0989

순복음 중앙교회..............587-352-1733

생수교회...............................660-3237

연합교회..............................238-3262

에벤에셀 장로교회..................804-8815

열두샘교회............208-1419/771-1441

영락교회...............................241-3659

우리교회...............................926-2025

제일 감리교회........................686-0882

제일장로교회.........................273-8665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614-9512

중앙장로교회.........................992-1004

지구촌 교회...........................400-6543

참사랑교회............457-1827/660-1112

천주교회...............................295-3672

초대교회....................... 587-718-0921

침례교회...............................255-7080

한우리 교회 ..........................703-0691

한인 장로교회........................685-0000

RIVER PARK CHURCH...........807-0540

PARKLAND 녹용...................230-5837

앨버타주 한인업소록

경복궁(클럽 하우스)................288-5656

만리장성...............................457-1989

산동반점...............................217-8855

소반코리언 바바큐..................452-7595

서울 레스토랑........................243-7970

스시모토...............................229-2881

올리브 치킨...........................457-0649

이즈미 스시...........................252-7676

한국관..................................228-1120

한식당 수라...........................569-1454

알버타 여행사........................512-3380

파고다 여행사..............1-888-931-0026

프라임 투어...........................806-0487

하나투어(투어클릭).................263-2080 심재헌 변호사.................403-329-4311

핸슨 앤 컴퍼니 변호사.............537-8861

RUSS WENINGER.................303-3208

❚사진



❚식품점

❚음악학원

❚이민 컨설팅

❚은행 • 모기지

❚자동차 판매 • 수리

❚식당 • 레스토랑

❚화실

❚화장품 

❚호텔 • 모텔

❚회계

❚회계

❚떡집

❚악기 수리 및 조율

❚안경점

❚유학원

❚유학원

❚약국

❚이사 • 운송 • 택배

❚ 이벤트

노블유학원............................228-6421

캐나다유학원................070-8270-3651

캘거리 유학원........................261-8006

KT유학원...............................265-8420

Peak Canada 유학원..............264-8733

SABU 스시바.......................756-7228

BMW Gallery, Heather Byun.466-7833

CHRYLER, Han Kim..............451-6195

Country Hills HYUNDAI........984-9696

Country Hills TOYOTA...........290-1111 

T & T Honda_Kelvin Hur.......291-1444

교정전문치과 Dr. Lee-Knight...208-8080

전치과..................................262-3447

정진수 치과...........................238-9144

Michael Yun 치과..................278-1400

Good Job 카페트 이강용.........397-6308

Sunny House Clean..............819-8197

ComDoctor.........................274-7109

POS West Ltd. 이주엽............889-2222

노블아카데미........228-6421, 667-2595

재능교육...............................266-5223

캘거리 리딩타운.....................374-1529

Anderson Community College..246-6748

JI & B Essay School...............919- 2684 

Power Study.........................246-9080

WE ACADEMY.....................246-6748

❚단체 • 동호회

라이온스 클럽........................433-7645

시니어 골프협회.....................720-7994

실업인 협회...........................439-5286

얼음꽃 문학회........................475-5979

에드몬톤 평통지회..................462-6966

에드몬톤 한인여성회...............444-5972

에드몬톤 한인회.....................468-3177

푸른산악회............................719-6021

한국어 학교...........................430-6814

한인 골프협회........................484-6524

한인 교회협의회.....................432-3620

한인 노인회...........................423-7024

한인 장학회...........................988-6234

한인 체육회...........................918-0957

한인 축구회...........................930-1155

한인 커뮤니티 센터.................486-7347

❚종교 단체 

갈보리 장로교회.....................238-0691

벧엘 한인침례교회..................430-9729

별빛 교회..............................965-6000

새길교회...............................439-1555

소망교회...............................425-0706

순복음 에드몬톤 교회..............435-4460

안디옥교회............................432-3620

열린문교회............................425-0869

제일장로교회.........................461-4456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450-1054

중앙장로교회.........................437-6229

한인연합교회.........................465-9202

한인장로교회.........................466-3524

한인천주교회.........................450-0730

❚식품점 

아리랑 식품...........................469-2770

중부마켓..............................469-7017

한국 식품.............................463-5458

❚은행 • 모기지

문슬기 모기지........................993-5430

Servus 개인 금융 허 웅...........638-7876

❚의류
한복전문 진주주단..................700-4249

❚조경
Green Target (존 김) ............ 907-7852

❚장의사
South Memorial 정수산.........885-6117

앨버타 엘크농장.........1-780-985-2803

❚화장품
미앤코 한국화장품................757-4246

❚학원

리딩타운 에드몬톤 .................431-7323

JEI Edmonton......................440-9624

복진수 CA.............................437-7257

윤영 공인회계사.....................628-7226

조은아 공인회계사..................267-9914

❚이민 컨설팅

❚이사 • 운송 • 택배

SMITH LAW GROUP.............863-1824

❚건강식품 • 용품

❚관광 • 여행사

❚냉동 •  전기

알버타 여행사........................756-7557

해피 여행사...........................436-1700

❚노래방 • 주점

NOW & US 노래방...............433 - 5599

❚미용실

다이안 헤어디자이너..............937-7028

정아 머리방...........................468-5301

❚변호사

RUSS WENINGER.................303-3208

SMITH LAW GROUP.............863-1824

❚보험

ALL STATE(박태성)...............951-1877

Allstate 정현자........435-3842 ext.5012

❚병원 및 의료

정완모 가정의학과..................434-1143

윤 음악학원...........................397-5353

전인경 피아노........201-8833/837-8277

❚조경

❚치과및 의료 

❚카페트 • 청소

❚ 컴퓨터 수리 • POS

폰박스..............................87-332-0608

GNEX(모빌리시티)..................313-0350

❚휴대폰

❚학원 • 학교

❚한의원

집짓는 사람들(oikos 조경)원주희.613-8000

Forever Green......................245-6488

Good Job 조경 이강용............397-6308

엣지 아트.............................500-3797 

RACCON LODGE...........403-307-6008

Prudent Immigration............402-2286

ROYAL CONSULTING............685-2009

드림이벤트............................966-2466

BLUE SKY SYSTEMS..............605-6053

OK 운송........................778-988-2424

Smart Mart U Haul(트럭대여)...685-5377 

렌즈팩토리............................587-353-4808

피아노 조율 조셉 푸.......................730-0019

한식당 한강...........................282-6551

한 코리아..............................255-6542

Cherry Bento .......................294-1800

ICHIROCK.............................453-0852

MIDORI................................244-3787

아리랑 식품...........................228-0980

이마트..................................210-5577

코리아나마켓.........................338-0089

태양 정육점...........................233-2252

고기나라...............................282-8033

최용석 CFP 공인재무설계사.....880-6445

Steward Financial 박찬중.......863-8580

Royal Bank David Kim..........509-2835

TD Bank 모기지 김제헌...........399-2080

TD Bank.................230-2207 ext) 233

403-875-7911(대표전화)

403-451-6526(광고수정)

780-680-2993(에드몬톤)

(Fax)  403-685-0464

cndream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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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를 이용하거나

,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무료로 항공

권과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해 주는 마일리지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

공사 마일리지 프로그

램에 가입한 사람은 2천

만 명이 넘으며, 신용카

드나 휴대전화 등의 이

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

지를 받는 회원도 수백

만 명에 이른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마일리지

혜택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한 이동통

신사의 서비스를 따르면 1년간 특정 서비

스를 이용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는 무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모인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얻어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 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신청하지만

, 항공사로부터 좌석이 없다는 답변을 듣

기 일쑤다. 빈 좌석이 있지만, 보너스 항

공권에 할당된 좌석은 없으며, 대기자 명

단에 올려놓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통한 무료 좌석

을 10% 이하로 배정해, 상당수의 고객이

1년 이후까지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지 못

한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차라리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인터넷 서명 운동

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약

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좌석 수를 제한

하고 있다. 좌석 수는 항공사별로 비행 구

간이나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성

수기에는 탑승 자체가 거절되거나, 탑승

하더라도 마일리지 공제 비율이 높아진

다.

마일리지 서비스(mileage service),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은 항공사 등에 적용될 경우

는 frequent flyer program이라 하는

데, frequent flyer,

즉 자주 탑승하는 단골

승객을 위한 프로그램

이라는 의미다. 신용카

드 등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loyalty program이

라고 한다. loyalty(

충성도)가 높은 고객

에 대해 서비스를 제

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다.

[예문 1] A frequent flyer program

is a service offered by many

airlines to reward customer loy-

alty.

>> 많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사 마일

리지 프로그램은 충성도 높은 고객에 대

한 보상 서비스다.

[예문 2] One of the advantages of

our frequent flyer program is,

of course, your chance to earn

free trips after a certain num-

ber of miles.

>>저희 마일리지 제도의 이점 중 하나는,

물론, 일정 마일을 이용하신 이후에 무료

탑승 기회를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ㆍ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 fre-

quent flyer program

ㆍ신용카드나 휴대폰의 마일리지 프로

그램 - loyalty program

ㆍ(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

성도 - loyalty

[힌트] 공식 발표하다 - has officially

declared /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다 -

attract more customers

VK 항공사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

했다.

★ 여자란

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

이 서로 상대편이 말썽을 일

으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

정에 나왔다. 법정에 들어와

서도 그들의 논쟁은 소란스

럽게 계속되었다. 

판사는 법정이 정숙해지

게 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내

려치고 나서 말했다.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겠

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

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

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

람의 이야기부터 들어봅시

다.” 그러자 아무도 증언하

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

은 기각되고 말았다. 

★ 커닝

사오정이 영어 시험을 보

고 있는데 ‘before’의 뜻

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사오정이 옆 친구의 답을

힐끔 봤더니 ‘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사오정이 답을 적

었다.

‘지짐이’.

★ 호기심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나

요?”

“그렇단다, 얘야. 보시고

말고!”

“심지어는 어린애들이 하

는 모든 행동도 보고 모든 말

도 듣나요?”

“그야 물론이지.”

소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

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호기

심이 너무 많은 분이네요!”

★ 술주정뱅이와 추석

“여러분, 이번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잔뜩 술 취한 주정뱅이가

술집에 들어와 외쳤다. 

그 말에 옆 사람이 물었다.

“당신 돌았소? 벌써 10월

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요?”

이 말에 주정뱅이는 놀라

며 소리쳤다.

“아이쿠, 큰일 났군. 이번

엔 마누라가 정말 죽인다고

덤비겠는걸?”

★ 낙원에서

어린이 예배 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

어린이 여러분, 아담과 이

브가 낙원에서 언제까지 살

았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3학년

멀구가 말했다.

“목사님, 9월 말까지입니

다.”

목사는 소년에게 다시 물

었다.

“멀구야, 왜 그렇게 생각

하니?”

그러자 멀구가 대답했다

“사과는 9월이나 돼야 익

거든요.”

★ 학과별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1. 체육학과

→ 큰 소리로 물에 빠진 사

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

르친다.

2. 신학과

→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

기를 기도한다.

3. 토목학과

→ 상류로 올라가 댐을 쌓

는다.

4. 화학과

→ 소금을 잔뜩 강물에 풀

어 넣은 후 사람이 뜰 때

구한다.

5. 화학과 대학원

→ 강물을 전기분해해 산

소와 수소로 분리되면 그

때 구한다.

6. 광학과

→ 오목거울과 볼록렌즈로

햇빛을 집중시켜 강물을

증발시킨다.

7. 항공학과

→ 커다란 선풍기를 구입

한 후 물에 빠진 사람을 건

너편 강둑으로 날려 버린

다.

8. 신문방송학과

→ 사진 촬영하고 다음 날

신문에 낸다.

9. 심리학과

→ 구해 줄까 말까 놀리면

어떤 심리를 보이나 본다. 

★ 영어 시간

오늘 영어 시간이었다. 영

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

들에게 ‘허리를 펴라’가 영

어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

다. 웅성거리다가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허리 업!”☺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콩글리시!

● 말씀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의 축복

악인의 운명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

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

는 사람들은 가난을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자업자득으

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

려는 인간의 욕심이 빛은 무

한 경쟁 때문에 인간 세상에

들어온 악입니다. 가난한 사

람은 낙오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

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

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은 부

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

졌습니다. 거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

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전능하

신 하나님이 가난을 이 세상

에서 제거하지 않으신 것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

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했습

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에 귀를 막는 사

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

이 가난해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외면 받게 됩

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시절, 하만

은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그

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이

나 사람에게도 절을 할 수 없

다는 모르드개를 미워했습니

다. 그래서 모르드개의 동족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작정하

고 간교한 말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또 모르드개를

반역자로 몰아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하만

이 꾸민 유대인 대학살 음모

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

에 하만을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르드

개를 수치스립게 죽이려고 했

던 하만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에 7:10).

‘의인의 속전’ , ‘정직한

자의 대신’은 의인이 지불해

야 하는 죄의 대가나 보상금

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올무를 뜻합

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

어긋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던 것을 고스란히 자

신이 떠안게 됩니다. 악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더딜

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자신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의인은

보호받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인

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

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

을 벌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현상에 현

혹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

님을 보게 하소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잠 21:13)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잠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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